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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선함을 보고 선한 줄 알고 악함
을 보고 악한 줄 아는 것은 지자智者가
아니라도 가한 일이다. 선함이 옳고 악함
이 옳지 않은 것도 누구나 분별하는 일이
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세상에는 선행하
는 이가 적고 악행자는 넘치는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악한 것을 모르고 이를
행한 것은 고칠 수 있고 따라서 용서해
개과천선케할 수 있으나 알고서 행한 것
은 죄가 더 중함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런
데 왜 악한 일인 줄 알면서 이를 거듭하
는 자가 세상을 뒤덮는가. 이것이 사람으
로 가장 의심나는 노릇이다. 
성현이‘인심은유위維危하고천심天心

은 유미維微하니 유정유일維精維一로 윤
집궐중允執厥中’이라 하였다. 도심은 무
미無味하나 공정하고 인심은 유미有味하
나 사곡邪曲하다 하였다. 무미한 도심을
함양하는 가운데 무위이성無爲而成하는
게 선이 되고 유미한 인심을 좇는 중에
유위이성有爲而成하는 게 악이다. 선행의
대가는 잘 현시되지 않아도 악행으로 얻
는 것은 진미眞味로 닥친다. 이같은 진미
는 각자로 하여금 제 악행을 가리게 한
다. 남의 악행은 매도하면서 제 악행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관습처럼 다반사로
범한다. 이는 그 악함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진미가 담담무미한 도심의 대
가보다 강렬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고해苦海인 것은 악이 충만

한 연고이다. 삼라만상에서 유인維人의
거지擧止가 선행으로 돌아온다면 세상은
극락이요 태평건곤의 유토피아일 것이니
어찌고해라는 어휘가 나돌 것인가. 
사람이 비록 과오가 없다 하더라도 고

쳐서 선하게 한다 하였고, 이성을 잃은
세상의 급류에서 용퇴勇退하여 속히 청
산한다면 하루아침에 백 가지를 고치지
는 못해도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범하
는 것은 깨닫는다 하였다. 그리고 이로써
지과필개知過必改를 기하면 담담무미한
가운데서 무위이성을 이뤄 성가成家하고
불각중에 온갖 규구規矩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문로門老였
던 봉우鳳宇 권태훈權泰勳 선생의 어록
에 이러한 말이 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각기 제 나라에
편안하면 나라에 욕심이 없고, 겨레붙이
와 겨레붙이 사이에 각기 제 겨레붙이에
편안하면 겨레붙이에 욕심이 없으며, 사
람과 사람 사이에 각기 제 일에 편안하면
사람에게 욕심이 없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편안하다는 것은 제 분수에

편안한‘안분安分’을 이르고 욕심은 인간
의 무한대욕‘욕구慾求’를 이름이다. 극
락과 고해의 차이는 안분과 욕구 사이에
서 비롯되는 것이다. 
물질문명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

켰지만 비례로 행복을 높인 것은 아니
다. 악이 아닌 선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
은 우리의 태황조 단군의 홍익인간이고
공부자의 대동정책이다. 물질문명의 극
치는 선행의 극치가 아니라 정지신호가
없는 악행의 극치이다. 정신과 물질의
유화宥和, 즉 이원二元합일이 현세를 구
하는 키워드이다. 그 싹이 비록 호말불
사毫末不似로 미약할지라도 세상을 덮
을 대광화大光華로 키우는 것은 역시
각자의 인심에 있다.

- - - -權琪奉 편집고문

도심道心과 인심人心

▲제2 4대 기업은행장으로 취임한 권선주씨가 최초로‘여성의 유리천장’을 뚫었다고 하여 장안의
화제를 집중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제8대 포스코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권오준 박사가 출근하는 사옥 로비에서 기다리다 몰려드는
기자들에 싸여 있다 <관련기사 4면>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보사 홈페이지w w w . a n d o n g k w o n . o r . k r에 접속하여 족보(대동보)로들어오시면 회원독자는 능동춘추 독자 고유번호로는 무료,

일반열람자는 유료로 국문판전산인터넷안동권씨대동세보의화면이 열립니다.

● 전산대동보 열람 방법

국문판 전산ㆍ인터넷 安東權氏大同世譜의
2 0 1 2년판을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십니다

① 인터넷internet 익스플로러explorer 주소란에w w w . a n d o n g k w o n . o r . k r을 입력하면 안동권씨종
보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나오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대동세보의 편찬운영과 수단접수에
관해 소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한글판대동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② 이때 능동춘추의 독자회원은 J 1 2 3…로 나가는 독자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족보화
면이 열리고, 비독자회원은유료결제 절차를 거치면 화면이 열립니다.
③ 다시‘대동보 열람하기’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한글판대동보쉽게 보는 방법’을
클릭하시면 P D F파일을 읽기 위한 어도비애크로뱃리더 설치법과 대동보 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애크로뱃 리더는 족보 열람에 앞서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④ 쉽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목차 구실을 하는‘책갈피’이용법도나와 있습니
다. ‘대동보보기’화면에서‘한글판대동보 정본’을 클릭하면 P D F파일로 대동보의 내용을
여실히 볼 수 있으며‘책갈피’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체를 확인하며 열람하고, 견상見上(위
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과 견하見下(아래로 내려가 보기)를 이용해 앞쪽으로 조상은 시조
할아버님까지, 뒤쪽으로 후손은 본인에서 본인의 아들ㆍ손자까지 오르내리며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⑤ 다만 화면상으로만 열람하시며 이를 프린터로 인쇄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글판안동권씨
전산대동세보에는고유의 저작권이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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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1 2월 3 0일 취임한
기업은행장 권선주씨는 이른바
여성의 깰 수 없는 벽이라는

‘유리천장’을‘최초로’격파한
인물로서 숱한 화제가 되었고
언론에서 여성의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 이름이 허
두에 나오고 있다. ‘철의 여
인’으로 평가되는 최연혜 철도
청장이 철도파업의 수난을 거
치면서 같은 시기에 국민적 여
성 아이콘으로 뜨고 있지만 그
가‘최초로 유리천장을 깼다’
고는 말하는 이가 없다. 왜냐
하면 남성우위의 철밥통 세계
에 입사시험으로 들어간 여성
직장인이 순수한 근속으로 다
른 변수가 없이 그 세계의 정
상에 오른 것이 권선주씨이기
때문이다. 이미 수많은 여성이
석학과 대학교수에 총장이 되
고 정계에 진출하여 국회의원
에 당수도 되며 정부의 장차관
과 총리에 국가원수 대통령까
지 나오고 있는 세상이다. 그
러나 이러한 모든 여성 인걸
중에서도 권선주씨가‘최초의
유리천장을 깬 인물’로 회자되
고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에 대하여

세간에 떠도는 소문을 언론 기
사 등을 중심으로 모아 보았
다. 조선일보 1월 1 5일자‘조
선경제’섹션 1 0면에는‘C E O
가 말하는 내 인생의 ○○○,
권선주 기업은행장의 유리천
장, 은행장비서에서 최초의 여
성 은행장으로, 35년 동안 노

력과 오기로 유
리천장 뚫어’라
는 표제의 1인
칭 대담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
중간에는‘유리
천장 뚫을 때마
다 최초 타이틀,
가장 아끼는 최
초 타이틀은 첫
여성 외환담당
대리, 은행장 되
고 남편에게 밥
상 받자 문득
이제 더 이상
유리천장은 없
는 건가 하는
생각 들어’등
의 도인구절이
삽입되어 있었
다. 

1 9 8 0년 어느날
아침 7시, 서울
을지로 기업은
행 본점 1 2층 은
행장실. 아무리
쓸고 닦아도 좀
처럼 마음이 놓
이지 않았다. 책
상 위에 올려놓
은 신문은 행장

님이 보시는 순서대로 가지런
히 배열됐는지, 쓰레기통은 깨
끗이 비워졌는지, 소파 방석이
나 등받이가 흐트러지지는 않
았는지, 몇 번이나 확인을 하
고 나서야 행장실을 나와 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당시
은행장실은 어찌나 넓었던지
아침 일찍 출근해 정리를 하고
나면 이마에 항상 땀이 맺혔
다. 
2 0 1 4년 1월 6일 3 0년 만에

같은 은행장실에 들어섰다. 매
일 쓸고 닦던 곳을 지나 곧장
책상으로 가서 의자에 앉았다.
3 0년 전에는 감히 앉아볼 생각
도 못했던 바로 그 의자. 30년
전 은행장 비서실 대리였던 나
는 지금 2 4대 기업은행장이 되
었다. 
최초의 여성 은행장. 요즘

내가 가장 많이 듣는 타이틀이
다. 1978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3 5년을 기업은행에서만 일한
끝에 얻은 영광이다. 그 사이
참 많은 업무를 담당했다. 동
대문지점 주임으로 시작해 여
러 지점과 본점 부서를 거쳤
다. 그러면서 기업은행 최초
여성 본부장, 최초의 여성 부
행장 같은 행내 최초 여성의
타이틀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어떻게 보면 지난 세월은 여성
에게만 보인다는‘유리천장’과
의 지난한 싸움이었고, 여러

‘최초’의 타이틀은 적어도‘당
신은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인정받은 훈장과도 같다. 
여러‘최초’라는 타이틀 중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은‘첫 여
성 외환담당대리’였다. 내가
처음으로 뚫은 유리천장이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1 9 7 8년 2월 2 0일 기업

은행에 들어오면서 1차 근무희
망지를 외화자금부, 2차 근무
희망지를 국제영업부로적어낼
정도로 외환업무에 관심이 많
았다. 그러나 오래도록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기업을 상대
하는 외환업무는 남자만 할 수
있는 일이란 편견 때문이었다.
하고 싶다고 인사담당자를 상
대로 떼를 쓸 수는 없는 노릇.
결국 내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
게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었
다. 
결국 기회가 왔다. 1985년 9

월 7일, 그토록 원하던 광화문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다. 당시
기업은행 광화문지점은우리나
라 수출액의 5 0 0분의 1을 처리
할 정도로 외환거래 규모가 컸
다. 8년차 직원으로서 남자 후
배에게 질 수 없었다. 모르는
것은 집에서 밤늦도록 공부했
다. 당시 상사로부터‘얼마나
독하게 공부했는지 베테랑 직
원보다 업무를 훨씬 더 잘 안
다’는 칭찬도 들었다. 
2 0 0 1년 역삼1동지점장으로

부임했을 때도 기억에 많이 남
는다. 2년간 초임 지점장을 마
치고 발령받은 곳이었는데, 이
곳은 지점장의 무덤으로 불렸
다. 강남대로에서 1 5 0미터 정
도 안으로 들어와야 볼 수 있
는 곳이라 고객의 눈에 잘 띄
지 않았다. 당시 강남대로 사
무실의 임차보증금이 평당
3 6 0 0만 원인데 역삼1동지점의
보증금은 평당 6 0 0만 원에 불
과했다. 한마디로 도저히 장사
를 할 수 없는 곳이었고 숱하
게 폐점 이야기가 나왔다. 그
런 곳에 배치되자‘여자로서
지점장 한번 했으면 많이 올라
간 것이니 이제 슬슬 나가란
얘기인가’하는 생각이 들었
다. 하지만 오기가 생겼다. 이
정도도 뚫지 못하면 지금껏 고
생해온 게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았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점 명

칭 변경이었다. 역삼1동이라는
소행정구역을지점명칭으로 사
용하다 보니 소형 점포라는 인
상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과
감하게‘역삼중앙’지점으로 바
꿨다. 그리고 내가 먼저 밖으
로 나가 발로 뛰었다. 직원들
에겐 손님을 가리지 말라고 했
다. 어느날 지점 근처에 주차
장을 소유하던 고객이 거액을
들고 지점을 찾아왔다. 매일

동전만 바꿔가던 분이었는데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에 감명
받아 다른 은행에 갖고 있던
예금을 빼서 들고 온 것이다.
누구에게나 친절하자는 내 말
을 직원들이 따라준 결과였다. 
노력엔 성과가 따라온다. 부

임 1년 만에 여수신 규모를
2 5 % ( 2 5 0억 원) 늘렸고, 영업이
익은 5억 원 증가했다. 덤으로
좋은 인연까지 얻었다. 당시
역삼중앙지점은 성원제강그룹
의 서원석 회장 소유 건물에
있었다. 폐점 얘기가 자주 나
와 불안하던 차였는데 내가 부
임한 뒤 폐점 얘기가 쑥 들어
가자 나를‘은인’으로까지 추
켜세우는 것이었다. 내가 행장
이 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휴대폰 문자로 축하해
준 분이 서회장이었다. 은행장
이 된 뒤 지친 몸으로 집에 들
어서자 남편이‘밥은 먹었느
냐’며 말을 건네왔다. 어쩌다
보니 밤 1 1시가 다 돼가는 시
간이었는데 저녁을 거른 상태
였다. ‘못먹었어’라고 하자 남
편이‘잠깐 쉬라’고 하더니 밥
상을 내왔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으로부터 처음 받는 밥상
이었다. 서툴렀다. 하지만지금
껏 내가 먹어본 밥 중에 가장
맛있었다. 그렇게 남편에게서
밥상을 받고 나자 문득‘이제
더 이상 유리천장은 없는 건
가’하는생각이 들었다. 
이제 앞으로 할 일은 후배에

게, 선배에게, 그리고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은행장이 되는
것이다. 수많은 장벽이 가로
놓여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
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정면돌
파해 갈 것이다. 은행 문을 나
서는 날엔‘잘했다’는 얘기를
반드시 듣고 싶다. 
*권선주 행장은 와인 마니

아… 자녀가 중2 될 때까지 수
학 직접 가르쳐
1 9 5 6년 전북 전주 출신. 경

기여고와 연세대를 나와 첫 직
장으로 기업은행에 들어갔다.
동대문지점 행원으로 시작해
3 5년간 기업은행에서만 일했
다. 1998년에 서울 방이역지점
장으로 처음 지점장이 됐고 역
삼중앙지점장을 거쳤다. 이후
본점에서 소비자만족센터장,
P B (프라이빗 뱅킹)사업단 부
단장, 외환지원센터장, 외환사
업부장 등을 거쳤다. 2010년 1
월 서울 중부지
역본부장이 되면
서 기업은행 최
초 여성 본부장
으로 이름을 올
렸다. 본부장이
된 지 1년 만인
2 0 1 1년 1월 조준
희 전 기업은행
장의 발탁으로
부행장에 올랐다.
이 역시 기업은
행 최초였다. 부
행장을 하면서
카드사업과 리스
크관리 업무를

맡았다. 그리고 지난 1월 여성
최초 은행장이 되었다. 온화한
성품이지만 일을 할 때는 꼼꼼
하게 챙기는 스타일, 와인 마
니아로 전문가급 지식을 자랑
한다.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수학을 직접 가르칠
정도로 자녀 사랑도 각별하다. 

다음은 문화일보 1월 2 8일자
경제면‘수요초대석’에‘권선
주 행장은? 늘 메모하고 복기
하는 완벽주의, 지금까지 모은
다이어리 2 5권’이라는 표제로
난 인터뷰 기사이다. 
“송해 선생님이 저랑 C F를
같이 찍자고 하시던데… 쑥스
럽기도 하고, 저보다는 김유빈
어린이가 (계속 같이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권선주 I B K (기업)은행장에게

C F를 통해 기업은행 인지도를
크게 높인 방송인 송해( 8 9 )씨
의 근황에 대해 물었더니 이런
얘기가 돌아왔다. 자신의 취임
식 때 축하인사를 온 송씨가
그런 제안을 했더란다. 송씨는
1년 더 기업은행 광고모델로
활약할 계획이다. 권행장 취임
다음날 곧바로 연장계약을 체
결했다고 기은 관계자가 귀띔
했다. 
권행장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 전임 조준희
행장처럼 명함에 휴대전화번호
가 명기돼 있다. 일정이 분주
하지만 언제든 전화를 받겠다
는 의미다. 좋은 평가를 받은
일은 계속하고 더 나은 단계로
올라서도록 힘쓰겠다는 합리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그가 은행원 최고의 영광인

행장에 오르기까지 숨은 또 하
나의 공신이 메모습관이다. 사
람은 완벽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은 늘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놓지 않다 보니 직장, 가정에
서 오늘 할일을 반드시 메모하
고 복기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렇게 하다 보니 중요한 현안
이나 약속을 놓치는 법이 없
다. 그는‘모은 다이어리가 2 5
권인데 인생의 궤적이자 기록
인만큼 부피가 커도 버릴 수가
없다’고 했다. 
권행장에게 힘들었던 시기를

물어봤다. 
“여성 지점장이 흔치 않던
시절인데 영업실적 부담이 컸
어요. 내 나름대로 정도경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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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을 뚫은‘최초’의 여성 아이콘

권선주 기업은행장의 인간승리

▲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인사하는 권선주 기업은행장

▲ 취임사를 하는 권선주 행장

▲ 기업은행장 이취임식에서의신구행장



추구했는데 심지어 사채업자까
지 여러 제안을 하더군요. 모
두 뿌리치고 거절했지요. 일과
양육을 같이 하는 게 쉬운 일
은 아니었습니다.”권행장은
여가 시간이면 가족(남편ㆍ1남
1녀)과 산책을 하고 장도 보는
평범한 주부로 돌아간다. 최근
인간성장보고서인 조지 베일런
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행
복의 조건’을 감명깊게 읽었다
고 한다. 경기여고, 연세대 영
문과를 졸업한 후 1 9 7 8년 중소
기업은행에 입행해 지점장, 외
환사업부장, 중부지역본부장,
카드사업본부 부행장, 리스크
관리본부 부행장을 두루 역임
했다. 

다음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
그에 뜬 연합인포텍스의‘혁신
보다 아름다운 진화 꿈꾸는 권
선주 기업은행장’이라는 제목
의 인터뷰 기사이다. 

“은행은 지속가능s u s t a i n a b l e
해야 합니다. 때문에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혁신보다는
꾸준하게 변하는 진화가 중요
합니다.”작년 금융가를 들썩
이게 한 깜짝 뉴스를 꼽으라면
단연 대한민국 여성 행장 1호
인 권선주 기업은행장의 취임
일 것이다. 은행 역사상 처음
으로 금녀의 벽을 허물며 변화
의 선봉장을 맡은 그에게 앞으
로의 운영철학을 물었다. 그랬
더니 아이러니컬하게도 급격한

‘변화’는 지양하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저는 영국 여왕 엘리지베스
1세를 참 존경하는데 그가 말
했죠. ‘현세의 것 가운데 최선
을 선택하고, 새로운 것을 더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요. 지
금까지의 정책이 모두 최선이
라고 생각해서 해온 것인데,
모두 바꾸기보다 새로운 것을
보탠다던가, 비효율적인 것을
없애는 게 더 낫습니다.”
연합인포텍스는 지난 ( 1월)

1 3일 영국 정치 경제 분야의
눈부신 전성기를 이룩했던 엘
리자베스 1세처럼 I B K의 번영
을 꿈꾸는 권행장을 본점 행장
접견실에서 직접 만나 업무와
개인사를 넘나드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결국은 소통 : 권선주 행

장은 1 9 7 8년 은행원 생활을 시
작한 3 5년차 뱅커다. 은행원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아버지를
비롯해 가족 가운데 은행원이
많아서였단다. 입행 당시 겪은
어려움은 지금도 생생하다고
한다. 
“주산을 잘 못해서 엄청 고
생했어요. 그땐 컴퓨터도 계산
기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곱셈 나눗셈을 모두 주산으로
계산했죠. 적금 중도해지 이자
율도 모두 주산으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당시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는데 일요일까지 출
근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산
연습을 했죠. 한 달을 꼬박 하
니 어느 정도 하겠더라고요.”
권행장이 가장 먼저 발령받

았던 곳은 동대문지점이었다.
“주변에 소상공인이 많았어요.
비닐봉지에 싸 온 돈을 일일이
손으로 세던 기억이 지금도 선
하게 떠오릅니다.”주산에 끙
끙하던 행원이 지금은 기업은
행의 최정상에 올랐지만 그의
앞에 놓인 과제는 그리 만만치
않다. 가장 어려운 과제는 여
성 C E O로서 편견을 어떻게 깨
느냐는 문제다. 
“결국 어떻게 리더십을 갖느
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
장 중요한 것은 조직이 한 방
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여건이 다를 수 있지만
한번 결정이 내리면 같이 움직
여야 합니다. 그래야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직원
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정이 합리적이
고 투명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설득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
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마
음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보는 이미 시작했다. “이미
사업본부별로 점심을 같이 하
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들을 수 없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최
근에는 고객을 일일이 방문하
기 어려우니 고객이 많이 모이
는 조찬회에 가서 강연을 해달
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죠. 지
금까지는 본부 부행장과 본부
부장들과 식사했는데 앞으로는
팀장과 지점 직원들도 만날 예
정입니다.”직원의 의견을 적
극 반영하는 부드러운 리더십

을 갖춘 행장이
되는 게 목표지
만 공과 사만큼
은 뚜렷하게 구
분하겠다는 단호
한 면도 드러났
다. 
“기본적으로
저는 제 자신이
남에 대한 배려
심이 있는 사람
이라고 생각합니
다. 하지만 반대
로 굉장히 따끔
하고 단호한 면
도 있어요.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
히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합니
다. 워낙 은행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는 직원이 많고 그분
들이 저를 개인적, 인간적으로
는 좋아할 수 있지만 공사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인간 권
선주와 행장 권선주는 다른 것
입니다.”
▲필요할 땐 주변의 도움을

받아라 : 여성C E O가 가장 많
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직장과 가정을 어떻게 병행하
느냐는 것이다. 권행장에게 똑
같은 질문을 했더니 자기의 한
계를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하
다고 했다. “라가르드 국제통
화기금(IMF) 총재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완벽하게 일
하는 어머니는 허상이라고요.
존경하는 분도 양쪽 일을 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일과
가정을 꾸려나가면서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제대로 못해낼
때도 있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땐 혼자 다 끌어
안지 말고 어떤 도움이든 주변
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행장이 되면서 예전보다 가

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지금도 (가족
의) 아침만큼은 꼬박꼬박 (손
수) 차려준단다. “예전에는 휴
일에 일주일치 장을 다 봐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해 두
곤 했는데 지금은 주말에도 자
주 은행에 나오다 보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식
사만큼은 꼭 차려주고 나옵니
다. 오늘 아침도 하고 나왔어
요.”
▲고객이 평생 떠나지 않는

은행 : 그렇다면 행장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그가 올해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무엇일까.
권행장은 기업은행을 평생 고
객이 머무는 은행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말했다. “그간
내실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성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내실은 은행
의 성장성과 건전성, 수익성을
모두 굳건히 다지는 것이에요.
그간 고객기반을 늘려 1천4 0 0
만 고객이 거래하는 은행으로
발돋움했는데 이제는 이들과
평생거래를 맺는‘평생고객화’
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황혼을 맞는 노년층까
지, 창업 기업부터 해외진출
기업까지 모든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겠다는 것이다. 권행장
은 기업은행의 평생고객화 전
략이 계좌이동제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은행권의 무한경쟁체
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
는 포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만간에 이뤄질 조직개
편에도 이같은 목표가 반영됐
다. 
“마케팅전략부에 시장분석팀
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평생고
객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
하는 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을 통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해 기업은행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1월 2 9일자로 나간‘인人터뷰’
의‘국내 첫 여성 은행장 권선
주 기업은행장, 여성 후배에게
꿈ㆍ희망 보여준 것 같아요’라
는 표제의 기사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
업은행장 후보 두 명을 청와대
에 올렸다. 권선주(58) 당시
기업은행 부행장과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허경욱 전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대사. 박근
혜 대통령은 권행장을 낙점했
다.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신
재윤 금융위원장은‘권행장은
기업은행 자회사 사장 후보에
도 올랐었는데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임명했다’며‘나중에
보니 기업은행장감으로 미리
찍어두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했다. 정작 권행장은 박대통령
의‘수첩’에 적힐만큼 대통령
과의 인연이나 일면식이 없다. 
상업은행 전신인 대한천일은

행이 1 8 9 9년 설립된 뒤 1 1 4년
만의 첫 여성 은행장이다. 여
성 첫 검사장 탄생 등 곳곳에
서 유리천장 깨지는 소리가 들
린다. 미국 칼럼니스트 헤나
로진의 표현처럼‘남자의 종
말’의 전주곡인지 모른다. 세
상이 바뀌고 있는 것은 편견과
차별을 견디며 수십년간 억척
스럽게 일터를 지켜온 그녀들
덕분이다. 35년간 기업은행에
서 일하다 최고수장으로 승진
한 권행장을 지난 ( 1월) 14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

서 만났다. 
-은행장이 된 뒤 어떤 것들

이 달라졌나. 
“더 바빠졌다. 책임감도 커
지고 준거점이 달라졌다. 물컵
을 볼 때 위를 보면‘물이 반
이나 남았다’고 하지만 아래를
보면‘반 밖에 안남았다’고 하
는데 어디를 보느냐의 차이다.
행장이란 직책과 부행장이란
봐야 하는 사이가 많이 다르
다. 종전에는 내 분야만 보면
서 뭐가 최선일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은행 전체를 봐야 하
고, 국가경제와 사회적 현상과
도 연결될 수 있으니 폭넓게
보고 생각해야 한다. 의사결정
을 내릴 때 더욱 신중해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다.”
- 1 1 4년 만의 첫 여성 은행장

이라는데 각오가 남다를 것 같
다. 
“새로운 시대정신이라고 표
현하는 사람도, 패러다임이 많
이 바뀌어 이게 하나의 물꼬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
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야 한다는 것과 아주 특이한
업적보다 기존에 하던 일 중에
서 최선의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성 대통령 덕을 본 것이

라는 시각도 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신다.
우리나라 여성 대학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지만 경제활동 참
가율은 5 3 %로 O E C D국가 평균
에 비해 상당히 낮다. 어떤 국
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고

32 0 1 4년 3월 1일 토요일 제156호

▲한국은행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권선주 행장이 김중수
한국은행장의 영접악수를 받고 있다

1 3면으로 계속

신년시新年詩

頌賀甲午國運
갑오년 국운을 송하함

東峯 權 洪 燮

청마소소일이명靑馬蕭蕭日已明 : 청마 울음 소리 높
아 날이 이미 밝아오니
동방서색조번영東方瑞色兆繁榮 : 동쪽 하늘 서광 빛

이 번영의 징조일세
구재진멸영홍복舊災盡滅迎洪福 : 묵은 재앙 사라지며

홍복을 맞이하고
신길연생취대명新吉連生就大名 : 새 길운 연이을사

대명을 성취하리
시운상승금경랑時運上昇金鏡*朗 : 시대 기운 상승하

여 밝은 형정은 거울같고
세정균적옥형평世情均適玉衡*平 : 세상 풍정 고루 맞

아 태평한 정사 조화롭네
일인영성만민구一人靈性萬民救 : 한 사람 타고난 영

성이 만백성을 구제하니
치덕감천무불형治德感天無不亨 : 다스리는 덕 하늘

움직여 온누리 형통하리

*금경金鏡 : 성법聖法으로서형정刑政의 추요樞要이다. 
*옥형玉衡 : 천측기天測器로서정체政體의 기본이다. 



‘포철’로 불리던 국민대기업
포항종합제철회사가 우리나라
에서 가장 큰 초우량 공기업으
로서 민영화되면서 이름을‘포
스코P O S C O’로 바꾸었다. 한국
경제 발전과 성장의 상징이다.
이나라 중화학공업화 성공을
웅변하는 가장 거창한 철탑이
다. 이를 모르는 한국인이 없
다. 여기의 최고경영자가 바뀌
게 되었다. 바뀌는새로운 C E O
로 안동권씨인 권오준 금속공
학박사가 내정되었다. 세상이
이 인물의 등장에 경탄하고 만
발하는 화제가 단속적으로 이
어지고 있다. 우리 안동권씨인
에게는 그의 등장이 세상사람
들에게 던져지는 것보다 중량
이 크다. 
우리가 관측하기로는, 그가

포스코의 차기 회장으로 최적
임이지만 외부의 입김이 그런
실무형 전문인으로 하여금 이
국가기간 거대 그룹의 C E O에
오르도록 놓아두기 어려우리
라는 것이었다. 과연 현임 회
장이 임기 전 퇴진을 발표하자
차기 회장으로 물망되는 사람
의 이름이 두어 달에 걸쳐 매
스컴에 오르내렸다. 그 가운데
그의 이름은 전혀 거론되지 않
았다. 그러다 막판에 가서 뜻
밖에 그의 이름이 한번 오르더
니 대번에 내정이 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그의 포스코 총수 발탁을 위

요하여 활자 매체에 오른 기사
를 발췌하여 모아 보았다. 다

음은 인터넷 신문‘N e w s 1코리
아’1월 1 6일자에‘포스코, 권
오준 사장 차기회장 후보 확정
(상보)’라는 제목으로 난 기사
이다.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로 권
오준 사장(기술부문장)이 확정
됐다. 포스코는 1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권오준 사장을 C E O
후보인 사내이사 후보로 정기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포스코는 지난해 1 1월 1 5일

정준양 현회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한 직후 임시이사회를 개
최해 차기 회장후보 선정을 위
한 승계 카운슬(협의회)을 설
치하고 5 0여일에 걸쳐 심도있
게 후보군 발굴을 진행해왔다.
이영선 이사회 의장 등 사외이
사 3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
성된 승계카운슬은 포스코그
룹 내부 인사 외에도 외부인사
등 폭넓은 후보군을 검토하고
지난 1 5일 이사회에서 후보군
5명을 제안했다. 이날 결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5인의 후보
군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으
며 이튿날인 1 6일 오전 권오준
ㆍ정동화 2인 후보에 대해 심
층 면접을 진행했다. 후추위는
비전제시 및 성과실현 역량,
철강업 및 관련산업에 대한 전
문성, 리더십 등 8개 CEO 요구
역량에 대해 최종 자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권오준 사장을 회
장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이
영선 포스코 이사회 의장은

‘철강 공급과잉, 원료시장 과
점심화 등의 시장여건으로 인
해 포스코뿐만 아니라 철강업
계 전체가 마진 스퀴즈(저수익
성) 환경에 처해 있다’며‘포
스코그룹의 사업구조 재편을
강력하게 추진해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
로는 포스코그룹의 가치를 제
고할 수 있는 이가 필요한 상
황’이라고 말했다. 이어‘향후
기술과 마케팅의 융합을 통해
철강 본원의 경쟁력을 강화하
고 신성장 고유기술 개발을 통
한 회사의 장기적 메가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등 포스코그룹의
경영쇄신을 이끌
어갈 적임자라고
판단해 권오준 사
장을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
였다. 
권오준 사장은

1 9 5 0년생으로 서울
사대부고를 나와
서울대 금속공학
과와 캐나다 윈저
대 금속공학과(석
사), 미국 피츠버

그대 금속공학과(박사)를 졸업
하고 1 9 8 6년 포항산업과학연구
원( R I S T )으로 입사한 뒤 기술
연구소 부소장, 기술연구소장,
R I S T원장 등을 거쳐 현재는
포스코 기술부문장으로 재임
중이다. 권사장은 기술연구소
장, RIST원장 등을 역임한 철
강기술 전문가로 회사의 월드
베스트, 월드 퍼스트 기술 개
발을 주도해 독점적 기술경쟁
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소
재 분야 전반에 대한 기술경쟁
력 우위 확보와 유지에 중추적
인 역할을 해왔다. 유럽사무소
장 등의 경험을 통해 해외철강
사 네트워크와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점 또한 강점이
다. 
한편 권오준 회장후보는 오

는 3월 1 4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포스코회장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다음은 조선일보 1월 1 7일자
A 3면에 난‘잃어버린 5년…
포스코 재건의 정답, 역시 철
강에 있다. 권오준 차기 회장
의 과제’라는 표제의 기사이
다. 그 중간에‘철강경기 얼어
붙은 탓 있지만 문어발 확장
등 경영 악화 초래. 수익 떨어
지는 사업 정리하고 철강 본연
의 경쟁력 제고 시급. 박태준
라인 입김 여전히 강해, 폐쇄
적인 기업 문화도 혁신해야’라
는 도인구가 삽입되어 있었다. 

‘대일對日 청구권 자금’을
종자돈으로 1 9 6 8년 설립돼 대
한민국 산업화의 초석 역할을
한‘국민 철강기업’포스코를
이끌 차기 회장( 8대)에 권오준
포스코 사장이 1 6일 내정됐다.
하지만 그의 앞길에는 먹구름
이 잔뜩 끼어 있다. 글로벌 철
강업계가 중국발 철강 공급과
잉 등의 여파로 무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데다 세
계적 알짜 기업이던 포스코가
수익성 악화로 부실기업 수준
으로 추락해 있기 때문이다.
올 3월 포스코호 총사령관을
맡는 권 내정자는 이런 내우외
환을 뚫고 포스코를 글로벌 최
고 철강기업이란 반석에 다시
올려놓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포스코의 잃어버린 5년
철강업계에서는 2 0 0 9년 정준

양 회장 취임 직전인 2 0 0 8년
매출 4 1조7 4 2 0억 원, 영업이익
7조1 7 3 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연결기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초우량기업 수준이었
다. 그러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절반 넘게 감소해 3조 원을 간
신히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2 0 0 8년 1 8 %에 육박하던 영업

이익률은 지난해 5 %로 4분의1
토막 났다. 포스코의 추락은
세계 철강경기가 얼어붙은 탓
도 있지만‘잘못된 전략’이 결
정타였다는 분석이다. 경기 악
화를‘사업 다각화’로 해결하
려고 했던 게 패착이었다는 것
이다. 
포스코는 정회장 취임 이후

인수ㆍ합병( M & A )을 위한 전
략기획실을 신설하고, 비철非
鐵기업 인수와 해외자원 사업
에 7조원 안팎의 자금을 쏟아
부었다. 정회장 취임 당시 3 6
개이던 계열사는 2 0 1 2년 7 1개
까지로 늘었다. 인수한 기업
상당수는 경영 부진에 시달리
고 있다. 더욱이 핵심 첨단강
재 개발에 소홀해 라이벌인 일
본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
했다. 포스코가 이명박정부 시
절 해외자원사업에 적극 뛰어
든 데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
다. 정회장이 당시 최고 실세
이던 이상득 전의원,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등의 지원에
힘입어 포스코 회장에 올랐고
이후 두 사람을 돕기 위해 무
리하게 해외진출을 했다는 것
이다. 정회장의 외도는 결국
재무구조 악화와 신용등급 추
락으로 이어졌다. 2007년까지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해온 포
스코는 최근 5년 만에 부채 총
액이 3 0조 원 가까이 늘었다.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3 ~ 4년 연속 포스코에 대한 신
용등급을 하향조정한 이유이
다. 
◇철강 핵심경쟁력 강화와

박태준잔재 청산 등이 과제
권내정자의 최우선과제는

‘잃어버린 5년’의 유산을 청산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
한다. 30년 가까이 연구개발에
전념해온 그가 포스코 부흥을
위해 철강 핵심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철
강 기업과‘엔저’를 무기로 시
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일본
철강업체의 협공에 맞서려면
철강 본연의 경쟁력 제고가 효
과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김주한 한국연구원( K I E T )

박사는‘포스코가 비주력 전략
사업에 진출한 전략 자체가 틀
리진 않았지만 시점이 잘못됐
다’며‘수익성이 떨어지는 비
주력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
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준 전
회장측의 영향력과 입김이 여
전히 강하게 남아 있고 폐쇄적
순혈주의가 팽배해 있는 포스
코의 기업문화를 혁신해야 한
다는 주문
도 많다.
2 0 0 0년 민
영화 이후
에도 공기
업적 관료
주의 문화
와 ‘갑甲
사 고 ’에
젖어 군림

하는 모습을 보이는 포스코의
구습을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
다. 김주한 박사는‘권 내정자
가 외부와의 소통에 힘쓰는 한
편 외부 인재에게 문호를 적극
개방해 조직에 팽팽한 긴장감
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포스코 안팎에선 권 내정자

가 철강산업의 기술동향은 물
론 철강산업의 미래 비전에도
밝아 차세대 제품개발이 탄력
을 받을 수 있다며 상당한 기
대감을 보인다. 한 사외이사는
‘권 내정자가 포스코의 당면
위기를 제대로 파악하는 동시
에 철강 경쟁력 회복을 위한
혁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며‘주위를 두루 아우르는 포
용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포
스코의 새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1월 1 7일자 세계일보
경제면에 실린‘혁신보다 조직
안정… 내부 수혈, 포스코 새
수장에 권오준’이라는 표제와
‘첫 R I S T원장 출신 수장 탄생,
경영쇄신ㆍ신기술개발 적임
판단, 5인 후보 공개 하루 만
에 결정, 정치권 외풍 차단 속
전속결’이라는 부제가 붙은 기
사이다. 

1 6일 포스코의 새 회장 후보
로 확정된 권오준 포스코 사장
(기술총괄장)은 1 9 8 6년 포항공
대 개교와 함께 준공된 산업과
학기술연구소(현 포항산업과
학연구원ㆍRIST) 원년 멤버다.
막판까지 경합한 정동화 포스
코건설 부회장이 현장실무 기
술에 능통하다면, 권사장은 포
스코의 미래를 엮은 파이넥스
공법 초기 연구에 매달린
RIST 출신이다. 철강업계 불황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강 외
에도 R I S T가 주도하는 리튬,
수소연료 전지, 마그네슘 판재
등 신소재 사업의 중요성이 부
각되는 현상황과도 맞닿은 결
과다. 포스코 이사회는 외부
수혈에 의한 혁신보다 전문성
과 연속성을 선택한 셈이다. 
◆내리막 포스코 구할 기술

통
권사장은 오는 3월 1 4일 주

주총회를 거치면 2 0 0 0년 포스
코 민영화 이후 4번째 내부인
사 출신 회장이 된다. 현장경
영 경험이 부족한 R I S T원장
출신이 3만7 0 0 0여 명의 임직원
을 이끌게 되는 것인데 포스코
가 에너지ㆍ화학ㆍ소재 등 철
강외 다른 업종으로 투자를 확
대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지
난해 1 ~ 3분기 포스코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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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장 내정자로 확정된 다음날
출근하며 회사 현관에서 기자들의 질문
에 답하는 권오준씨

▲‘중소기업뉴스’에 난 권회장내정자의캐리커처

철강의 거인‘쇳충이 세계’의 권오준박사

국민대기업 포스코 새 C E O로 탄생

▲ 권내정자와 그 아우 권오용 효성 고문



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5 4 . 7 %로 매년 줄고 있다. 포스
코의 매출ㆍ영업이익ㆍ순이익
모두 감소세인데, 2010년 5조
7383억 원이던 영업이익은
2 0 1 2년 3조6 5 3 1억 원으로 떨어
졌다. 지난해 분기 이익은 1조
원을 단 한번도 넘지 못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2010년
11.6%, 2012년 5.7%, 2013년
( 1 ~ 3분기) 5.0%로 추락중이
다. 여기다 중국발 철강공급과
잉의 부작용이 여전한 상황에
서 그룹의 새 먹거리를 책임
져야 한다. 
이영선 포스코 이사회 의장

은‘권사장이 향후 기술과 마
케팅 융합을 통해 철강 경쟁
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고유기
술 개발을 통한 회사의 메가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등 그
룹의 경영쇄신을 이끌어갈 적
임자’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철강, 소재, 에너지를 3대 핵
심사업으로 정하고 2 0 2 0년까
지 세계 1 0 0대 기업으로 도약
한다는 계획을 2년 전에 세웠
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발표한 글로벌 500대 기업
( 2 0 1 2년 매출액 기준) 가운데
1 6 7위다. 
◆입김 없었다?
포스코 안팎에서는 이번에

도 여권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흔적
은 드물다. 이의장은 인선이
급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
해‘승계카운슬에서 5 0일간 검
증작업을 철저히 했다’고 반
박했다. 실제 정준양 회장 선
임 당시와 비교하면 전임 회
장 사의 표명과 단독 후보 선
출까지 보름 만에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꼬박 두 달이 걸렸
다. 
5명의 후보를 공개한 지 하

루 만에 촤종후보를 결정했다
는 점에서는 오히려‘외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력 정치인
이 밀었다’고 소문난 인사가
최종후보 2인에서 탈락해 외
풍차단을 위한 속전속결이라
는 분석도 나온다. 정회장이
권사장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권사장이 정
회장의 서울사대부고 2년 후
배이고, 권사장 형과 정회장이
고교 동기라는 배경 때문이다.
이사회 관계자는‘정회장은
승계카운슬에 포함되는 걸 거
부해서 영향력 행사는 불가능
했다’며‘그밖에 정치권 외압
은 밖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

는 할 일을 다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선일보 1월 1 8일자
A 8면에‘포스코 새 회장 일성
一聲, 기술로 향후 3 0년 먹거
리 찾겠다, 기술 외길 2 8년 권
오준 내정자’라는 표제로 특
필된 기사 내용이다. 기사 중
간에 도인구로‘기술로 돈버
는 사회 돼야 ; 파이넥스공법
상용화 큰 기여, 차강판車鋼板
ㆍ신소재 개발 등 경험, 국가
미래도 걸려 있다 ; 신일철新
日鐵에 뒤진 U S스틸 보라, 도
시ㆍ나라를 위험에 빠트렸다’
등이 뽑혀 있었다. 

재계 순위 6위 대기업인 포
스코호의 새 수장에 내정된
권오준(64) 기술총괄(CTO) 사
장은 철강업계에서 둘째가라
면 서러워할‘최고의 기술엔
지니어’이다. 1986년 포스코에
입사한 그는 2 6년간 포항과 광
양에서 머물며 기술연구 한길
을 팠다. 서울 생활은 C T O로
발탁된 2 0 1 2년부터였다. 
1 7일 오전 8시 서울 대치동

포스코빌딩 출근길에 기자들
과 만난 그는‘포스코를 국민
의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만
들겠다’고 말했다. 주위를 의
식하지 않고 포스코의 기술쇄
신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그는
올 1월 1일 포스코 회장에 지
원하기 직전 지인들에게‘누
가 회장이 돼도 기술로 돈을
버는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포스코는 세계 최고 기
술로 3 0년간 먹고살 거리를 찾
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
해졌다. 
◇강한 집념의 일벌레
그는 1 9 5 0년 경북 영주에서

4남1녀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
다. 제재소를 운영하던 부친의
사업실패로 서울로 올라와 동
대문구 이문동 방 두 칸짜리
집에서 온가족과 친척 등 1 0여
명이 살았다. 그의 친동생( 4
남)인 권오용 효성 상임고문
은‘평소엔 온화하고 얌전한
형은 무서울 정도로 강한 집
념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사대부고 재학시절 일

화이다. 집에서 공부할 장소가
없어 부근 독서실에서 공부하
던 권내정자는 툭하면 통행금
지 시간인 밤 1 2시를 넘겼고
그때마다 독서실 좁은 공간에
서 칼잠을 자곤 했다. 대학 시
절엔 입주 과외로 생활비와
학비를 벌었다. 미국 피츠버그
대에서 금속공학 박사를 받은

그는 주변
사람들에
게 틈만
나면 이렇
게 얘기했
다. ‘피츠
버 그 는
U S스틸이
본거지인
철강도시
였다. 이
회사는 신

일본제철 때문에 쇠락했다. 기
업이 없어지면 도시가 망하고,
멀리 보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산업의 존재 이유는 국가와
도시를 살리는 것이다.’
포스코에서는 지독한 일벌

레로 소문나 있다. 그는 2년
전 전립선 수술을 받은 후 이
틀 만에 해외출장을 떠났다.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은 아무 소용
없었다. 그의 부인 박충선 대
구대 교수는‘남편은 매일 새
벽 6시에 회사에 갔다가 밤늦
게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집
념으로 그는 포스코가 자랑하
는 세계 최고기술인 파이넥스
공법 상용화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자동차강판ㆍ전기강판
같은 고부가가치강과 신소재
를 개발하는 데 일역을 맡았
고 배터리 필수소재인 리튬을
염수鹽水에서 직접 추출하는
신기술도 개발했다. 장영실상
(1996년), 대한금속학회상
( 1 9 9 6년), 기술경영인상( 2 0 1 3
년) 등 각종 상을 휩쓸었다.
그와 함께 일한 한 인사는‘워
낙 기억력이 좋고 깐깐해 그
에게 보고하러 갈 때 지적당
할지 몰라 벌벌 떤 사람이 많
다’고 했다. 
◇부친상 부음란에 전무 대

신 회사원
권내정자는 의사표시가 분

명하고 직선적인 스타일로 알
려져 있다. 사람을 대할 때 미
사여구가 없으며 표현이 간결
하다, 자기관리 역시 철저하
다. 일례로 2 0 0 8년 1 2월 조선
일보‘부음訃音’란에 실린 부
친상 부고를 보면 그의 직함
은 그냥 회사원이다. 당시 포
스코 기술연구소장이었지만
수많은 협력사가 조문하러 오
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잡음
이 나는 것을 매우 꺼렸기 때
문이라고 한다. 
그의 경영경험 부족을 우려

하는 일부 지적에 대해 민동
준 연세대 공대 학장은‘권내
정자는 1 0년 전부터 철강공급
과잉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은
포스코만이 만들 수 있는 기
술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해왔
다’며‘그가 일관성을 지킨다
면 경영도 잘할 것’이라고 말
했다. 
◇권내정자 첫 과제; 방만경

영에 빠진 계열사들 구조조정,
지난 5년은 외형만 늘려
국내 최대기업인 포스코의

계열사인 메가에셋은 2 0 0 8년
설립된 부동산전문 자산관리
회사이다. 포스코건설의 아파
트 브랜드인‘더샵’의 분양대
행과 임대관리 등을 주요 사
업으로 한다. 대다수 건설사가
외주를 맡기는 분야지만 이례
적으로 전담 계열사를 세운
것이다. 포스코는 냉온수 공급
업체인 탄천이앤이 같은 계열
사도 거느리고 있었다. 회사측
은‘사회적 기업 성격이 많은
사업 부문을 계열사로 두다

보니 업체 수가 많아졌다’며
‘점차 줄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측의 이런
설명과 달리 포스코는 최근 5
년간 외형팽창의 길을 질주해
왔다. 수많은 M & A (인수합병)
에 나섰고 멀쩡한 회사를 쪼
개기도 하였다.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정반

대로 흡수합병에 착수해 7 0개
이던 계열사를 현재 4 7개로 줄
였다. 많은 계열사가 적자에
허덕이는 탓이다. 철강 본업과
거리가 먼 수많은 계열사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차
기 C E O내정자 앞에 발등의 불
로 떨어졌다. 

다음은 세계일보 1월 1 8일자
경제면에 특필된‘포스코 미
래, 권오준 과거에서 찾다, 새
회장 맞아 윤곽 드러내는 포
스코 신경영’이라는 표제의
특필 기사이다. 그 중간에‘상
용화 못하는 기술 쓸모없어,
2 5년간 실용적 연구에 매진,
일日에 뒤졌던 선박용 후판,
작심 연구로 세계1위 올려놔,
R I S T가 회사 먹여 살려야, 철
강 외 3대사업 개발 주도’등
의 도인구가 삽입되어 있었다. 

‘권오준의 과거가 포스코의
미래다.’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로 권

오준 기술총괄사장이 확정되
자 그를 잘 아는 인사들은 한
결같이 이런 말을 했다. 1986
년 R I S T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입사 이후 E U사무소장으로 독
일에 나가 있던 3년을 제외하
면 2 5년을 줄곧 연구업무만 도
맡았다. 그나마 독일 시절에도
포항 등을 오가며 자동차용
신고강도강재 등공동연구를
위해 해외업체와 교류하는 데
힘썼다. 그는 회장 내정 직후
첫 출근길인 1 7일 취재진에게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과 관
련‘(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
다. 권오준은 어떤 인물이고
그가 생각하는 포스코‘신경
영’은 뭘까. 
서울사대부고와 서울대 공

대를 나온 권사장이 가장 아
끼는 모임 중 하나로 고교 언
덕인‘청량대’와 (옛) 서울대
(공대) ‘불암산’에서 이름을
딴‘청암회’가 있다. 박태준
고 포스코 명예회장의 호와는

별개다. 유명한 모임은 아니지
만 1년에 2 ~ 3번 세상살이를
나누고, RIST원장시절에는 청
암회 선후배를 포항으로 초청
하기도 했다. 이젠 정준양 회
장을 비롯해 포스코 회장만
두 사람째다. 이기준 전서울대
총장, 이기범 L G상사 부회장
등도 청암회 멤버다. 권사장과
청암회 동기인 김종훈 한미글
로벌회장은‘고교 때부터 뚝
심있고 착해서 싫어하는 사람
이 없을 정도로 대인관계가
뛰어났다’며‘세계 철강판세
를 딱 보고 있는 사람으로 앞
으로 포스코를 기본부터 바꾸
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같다’
고 했다. 그는‘이전에 벌여놓
은 사업을 선택과 집중으로
잘 추스르고 재무적 건전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
했다. 역시 청암회 2 0회 동기
인 송재영 한국선박기술 부사
장은‘내가 조선분야라서 후
판에 대해 많이 얘기했는데
한때 기술적으로 일본에 많이
뒤졌지만 그 친구 같은 사람
덕분에 이젠 일본은 물론 세
계 으뜸인 기술이 상당하다’
고 말했다. 
그는 2 0 0 9년 청암회 2년 선

배인 정준양 회장 취임 직후
R I S T원장이 됐다. 권사장은 당
시 취임사에서‘우리가 개발
한 기술이 실험실을 벗어나
실용화되지 못하면 아무 쓸모
없다’며‘소규모 단기간적인
연구활동을 지양하고 대형과
제 중심의 중장기적인 연구개
발 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연
구관리체제를 새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R I S T직원은‘연구개발
단계 하나하나를 직접 챙기고
모든 걸 알려고 하셨다’고 전
했다. 
그가 꿈꾸는 포스코의 신경

영은 기술총괄장이던 2 0 1 2년
RIST 25주년 기념사에서‘포
스코가 추진중인 철강, 그린소
재, 그린에너지, 신수종의 4대
사업군 중에서 철강을 제외한
3대 사업군의 핵심기술 개발
이 R I S T에서 진행중’이라며
성공적인 신성장기술 개발과
상업화를 통해‘포스코비전
2 0 2 0’을 실현시킴으로써 미래
가치를 창조해 달라고 강조했
다. 

52 0 1 4년 3월 1일 토요일 제156호

1 4면으로 계속
▲2 0 0 6년‘발명의 날’동탑산업훈장을받을 때의 권오준씨

▲‘뉴스웨이’에 난 권내정자의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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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진급, 초임 소대장
권익현 소위는 1 9 5 6년 3월 7

일 육군 제2사단 3 1연대 7중대
에서 육군중위로 진급하여 제1
소대장에 보임되었다. 1소대는

혈전지 백마고
지가 저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소이산을 관할
로 주둔하고 있
었다. 소대에는
막사는커녕 텐
트도 없고 소대
장도 사병과 함
께 엄폐호掩蔽
壕인 벙커에서
숙식했다. 변소
다운 변소가 있
을 리 없어 용
변이 불편하고
개울물을 길어
다 세수를 하며
빨래는 그런 개
울에 내려가 해
왔다. 목욕을
하려면 중대본
부가 있는 곳까
지 이동해야 되
었다. 그리고
이때는 이와의
싸움이 군대에
서 작전일과의
하나였다. 특히
겨울철 병사의
피복 속에 끼어
들끓는 이와 서
캐를 일삼아 잡
고 잡아내도 끝
이 없었다. 그러
한 서캐와 이는
장교의 피복과
몸이라고 하여
가리지 않았다.
국군부대에 그
처럼 들끓던 이
를 박멸하기 위
한 D D T가 보급
되기 시작한 것
은 그가 대위에
진급 해 있던
1959년 이후였
다. 
최전방 진지

의 소대장으로
근무한 지 1년
이 지난 1 9 5 7년
4월 1 7일 권익
현 중위는 2사
단 31연대에서
육군본부 특명
으로 광주의 교
육총본부로 전
보되었다. 교총
에서 4일을 대
기한 후 4월 2 0
일 보병학교로
발령되고 보병

학교에서 1주일을 대기한 다음
4월 2 8일 보병학교 학생연대의
구대장으로 배속되었다. 학생
연대는 중대 밑에 소대 격의
구대가 있는데 한 구대에

7 ~ 8 0명 간부후보생이 소속되
어 있고 구대장은 그들의 엄격
한 내무교육을 담당하였다. 일
반 학교의 담임교사와도 같은
데 교육생에게 썩 무서운 존재
였다. 그러한 자리에 육본에서
는 4년제 정규육사 첫 배출장
교인 그들을 요긴히 배치하는
시책을 썼다. 후방인 광주의
교육부대에서 그는 장교로서
영외거주를 할 수 있었지만 부
대 안 B O Q에서 숙식하며 주말
이나 시내 외출을 하였다. 초
급장교로서 받는 급여로 하숙
비를 내고 용돈을 쓰기가 넉넉
지 않았다. 또 고향집의 홀어
머니에게 송금도 하자면 영외
에 나가 호식할 형편이 아니었
다. 부대내의 장교식당이라 하
여도 당시 그 급식은 썩 열악
하였다. 
구대장으로 있은 지 6개월쯤

지나 5 7년 1 0월 그는 동 학생
연대의 중대장대리 발령을 받
았다. 그리고 한 달쯤 보병학
교에 더 있다가 전방 2 6사단
사령부 작전장교로 전출하였
다. 57년 1 1월 1 4일자로 경기
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에 있
던 2 6사단의 작전장교가 되어
1년을 복무하고 5 8년 1 0월 1 7
일에는 중위 계급으로 동 2 6사
단의 본부중대장이 되었다. 본
부중대장으로 1 4개월을 복무한
후 5 8년 1 2월 1 5일에는 다시
광주의 교육총본부로 전출되어
나흘을 대기한 끝에 5 8년 1 2월
1 9월 육군대위로 진급함과 동
시에 교육총본부 보고성적실의
고시考試장교로 발령되었다.
이 성적실의 고시장교가 예사
로운 보직이 아니었다. 당시
보병학교 군사반에 재교육을
받으러 전육군에서 모여드는
위관장교는 그 4분의1 정도가
국문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이었다. 이들에게 시험을
보이고 문맹자를 가려 학교당
국에 보고하는 게 고시장교의
주임무였다. 문맹으로 보고된
위관들은 거기에서 교육을 마
침과 동시 예비역에 편입되었
다. 그들이 예편되어 사회에
나가면 백수가 된다. 그들은
전시 최전선 역전의 용사로서
사병으로 투입되어 살아남아
하사관에 뽑히고, 또 안죽은
덕에 누가 장교를 시켜 달라지
도 않았는데 소모품 소대장으
로 현지임관되어 가슴으로 총
알을 받다가 또다시 죽음을 이
기고 돌아온 자들이었다. 그들
이 글자는 모른다 하여도 실전
에는 지휘자로서 살아 있는 정
예였다. 이제 이들이 불긴하고
부담스럽다 하여 군에서 도태
시켜 옳은가. 문맹이야 그들에

게 다시 기회를 주는 재교육으
로 깨우쳐가며 재활용하는 게
국가의 도리 아닌가. 그러나
극빈에 허덕이는 국가는 또 무
슨 수로 이들을 마냥 먹이고
입힐 것인가. 이러한 고뇌는
고시장교가 헛되이 받는 스트
레스였다. 
이때 신혼의 부인 신덕임辛

德任은 광주 부대 근처에 따라
가 잠시의 신접살이를 하고 있
었다. 그런데 하루는 길가에
나왔다가 군의 대위 장교를 가
득가득 실은 군용트럭이 지나
가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G M C
트럭 뒤칸에 빼곡히 앉고 선
대위들이 타고 있는데 그런 트
럭이 꼬리를 물고 이었다. 하
도 많아 한참을 멈추고 서서
헤아려보니 3 0여 대나 되었다.
어디서 저렇게 많은 대위가 몰
려들어 이동하는 것인가. 그들
이 다 고시장교인 남편의 손을
거쳐 분류된다니 문득 두려운
생각에 소스라쳤다. 세상 물정
을 모르던 신부로서도 충격적
이었던지 8순의 노부인 신여사
는 지금껏 그때 본 광경을 생
생히 이야기하고 있다. 

•결혼
1 9 5 8년 가을 2 6사단사령부

본부중대장으로 있던 권익현
중위는 고향 산청의 단계리 선
산의 고조부 산소에 석물을 하
게 됨에 따라 휴가를 얻어 내
려갔다. 주손胄孫으로서 선대
의 큰일에 빠져서는 안될 바였
다. 문중의 대소가 어른들이
모였고 좌중의 담론이 2 5세 난
주손인 본인의 혼사였다. 어른
들의 의논이 그가 이번 길에
마산으로 에둘러 혼담이 나온
규수閨秀 집에 찾아가 직접 간
선을 하고 올라가라는 것이었
다. 당시 수구일색이던 산청에
서 문로들이 낭자郞子를 규수
집에 보내 간선하게 하는 것이
파격인데, 이는 사세가 사세이
니만치 당자가 어서 가서 맞선
을 보고 혼약을 맺어 버리라는
소리였다. 이때만 해도 뼈있는
집안이라면 규수 집에서 맞선
같은 풍속을 금했고 그런 얘기
가 나오면 미리 딸을 내놓지
않겠다고 손을 내젓는 집도 있
었다. 집에서 오는 편지로 대
강의 정황을 알고 있던 권중위
는 어른들 시키는대로 마산으
로 둘러 가 선을 보고 귀대하
기로 하였다. 
권중위에게는 한 분의 친고

모 외에 집안을 이끌어가던 당
숙 도암堵庵 영일寧一공의 여
동생인 당고모 한 분이 더 있
었다. 우애가 좋던 집안이라
그는 이 당고모를 또한 친고모
처럼 여기던 터였다. 이 당고
모의 남편 당고모부가 당숙과
같이 전매청에 다녔는데 마산
전매지청에 전근하게 되어 이
무렵 그 내외가 마산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당숙 영일공은
이때 대구지방전매청염산국장
으로 재직하며 대구에 살고 있

었는데 그 부인 의성김씨 당숙
모가 마산에 와 우거하던 영산
신동식辛東植공의 자부의 이모
였다. 그러니까 선을 가서 보
게 되는 규수는 낭자인 권중위
의 당숙모의 이질녀의 막내시
뉘가 되었다. 그래서 규수는,
맏올케가 그 이모와 혼담을 하
여 그 이모의 큰집 당질과 막
내시뉘를 맺어주려 하는 것이
었고, 문중에서는 이런 혼담이
라면 물어볼 것도 없이 성사를
시켜야 한다는 공론이라, 다만
시속이 그러하니 이번 길에 낭
자를 규수집에 쫓아 보내 혼약
의 아귀를 짓게 하자는 것이었
다. 
혼담을 꺼낸 규수의 올케가

미리 그 이모에게 일러준 규수
의 흠은 키가 좀 작다는 것이
었다. 이런 외모가 문중 어른
들이 별로 귀담을 요건은 아니
었다. 규수집은 창녕군 영산면
교리 세거지의 갑족으로서 그
조부가 규장각 직각直閣을 지
냈는데, 영남에서 이름난 3직
각의 1인이었다. 규수 신덕임
은 그 차남 동식공의 4남3녀 7
남매 중 막내이고 고향 영산에
서 권중위보다 1년 뒤인 1 9 3 5
년에 태어나 자랐다. 6ㆍ25 직
전에 큰오빠와 둘째오빠가 일
찍부터 나가 살던 대처 마산으
로 이거하였으나 워낙 보수적
인 집안이어서 2 5세가 되도록
바깥 세상 출입을 하지 않은
처지였다. 그런 집안에서 당시
딸이 스물다섯이 되도록 정혼
을 못하였으니 혼반婚班을 찾
기 어려워진 세상이라 하여도
변고가 난 것이나 다름 없었
다. 규수의 부친 동식공은 직
각공의 차남으로서 소시부터
가산을 이루고 일제하에서 정
미소와 직조공장을 세워 운영
하며 민족자본을 형성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인 세상에서 일본어를 모르
던 부친은 일본말을 잘하는 간

▲약혼 시절의 권익현 중위와 규수 신덕임

▲예물을 교환하는 신랑과 신부

남기고 갈 이야기

격랑의 세월 8 0년 【5】

亭巖 權翊鉉 전민정당대표의회고

▲예식장에 들러리와 같이 입장하여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
권익현 대위

▲들러리와 함께 입장하는 신부

▲결혼축가를부르는 신부의 친구



72 0 1 4년 3월 1일 토요일 제156호
인들에게 속기도 하다가 실패
하여 악성 채무관계로 가재도
구가 차압을 당하는 수모도 겪
었다. 
규수가 유아일 때인데 아침

의 늦잠에서 눈을 부비고 뜨니
낯선 사람들이 집안에 들이닥
쳐 큰 벽걸이 괘종시계와‘싱
가s i n g e r’미싱에 빨간 딱지를
붙이며 술렁이고 있었다. 이런
게 다 부친이 일본말을 못해
영문을 모르고 속은 탓이었다.
그러나 부친은 일찍부터 아들
들의 신교육을 위해 마산에 집
여러 채를 장만하여 보통학교
부터 거기에서 다니게 하였다.
그래서 큰오빠부터 마산의 성
호국민학교를 졸업했다. 또 부
친은 일제의 정신대를 피하려
는 혼반집 소년규수를 구제할
겸 위로 두 아들을 조혼시켜
살림을 내 주고 있었다. 그러
한 마산의 집은 큰 행길가에
1 0여 채 상가를 겸한 주택을
사들여 그 한 집에서 주거하며
나머지 가게집에서 나오는 월
세로 생활하게 하였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정부가 수립된 뒤
에 단행된 토지개혁 바람에 영
산 고향에 약 5백 석지기가 되
던 농지가 몰수되고 대신 받은
연부상환증서는 천정부지로 오
르는 곡가상승에 따라 휴지가
되었다. 졸지에 자기몫의 논 3
천 평만을 소유하게 된 부친은
빈손이 되어 마산의 아들 4형
제가 사는 집으로 가 지내고
영산에는 노모를 모시는 부인
과 막내딸을 남겨두었다. 한편
오빠들은 마산 시청에 취직도
하는 등으로 점차 앞가림들을
해나가고 있었다. 이에 규수집
은 영산과 마산의 양쪽으로 갈
라져 식구들이 수시로 왕래하

였다. 1950년 6ㆍ2 5사변 직전 7
남매 중 맨 끝인 신덕임은 무
슨 일로 마산에 갔다가 거기에
눌러 있게 되었다. 동란중 마
산에는 포화가 미치지 않고 인
민군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
서 신덕임에게는 마산 집에 잠
시 다니러 갔던 것이 피난길이
되었고 영산은 물밀듯 쳐내려
온 적군의 치하가 되어 9ㆍ2 8
수복 때까지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인민군은 마산
바로 옆의 함안까지 다가왔으
나 끝내 마산은 손에 넣지 못
하고 물러갔었다. 
당시 1 6세이던 규수의 고향

영산의 교리는 6ㆍ2 5전란시 낙
동강 전투에서 전사에 남을 만
큼 격전이 심했던 곳이었다.
이 교리의 옛집은 아름드리 재
목을 기둥으로 세운 일대의 거
궐로서 마룻장도 육중한 통나
무를 이등분해 갈라 다듬어 놓
은 것이었다. 인민군이 들어와
서는 그 집을 차지해 야전병원
을 차렸다. 인민군이 패주하고
아군이 들어와서는 그 집이 또
미군의 후송병원으로 바뀌었
다. 영산은 밀양과 마산으로
갈라지는 삼거리의 요해처여서
피아간에 놓칠 수 없는 전략적
교두보였다. 그곳의 남산은 이
쪽에서 보면 완만한 경사인데
정수리에 올라가면 반대쪽이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거기에
서 인민군이 전멸할 때 시체가
감나무에 감이 열린 것과 같았
다고들 하였다. 미나리꽝에도
시체가 범벅이었다. 그렇게 적
군이 전멸할 시 누가 불을 질
렀는지 모를 화재가 일어나 그
큰 집을 태웠다. 불이 마구 타
올라 치솟다가 무거운 기와의
지붕이 땅을 울리며 내려앉았

다. 그 밑에 깔린 불
길이 질식하여 뭉게
연기를 뿜으며 한 달
을 두고 탔다. 불이
꺼진 뒤에는 거기에서
나온 숯으로 석 달 동
안 밥을 지어 먹었다.
이렇게 탄 것은 그 거
궐의 안채인 정침 하
나였다. 이 큰 집은
정침에 광채가 딸려
있고 대문간과 사랑
채, 그 아래에 중사랑
채가 있었다. 거기에
다시 디딜방아가 있는
방앗간과 아랫광채 등
이 자리를 잡아 배치
되어 있었는데 그 중
에 정침만이 탔던 것
이다. 지금 그 고택이
남아 있었더라면 필히
문화재가 되었을 터인
데, 그 후로 주인이
살지 않아 피폐해지고
다시 그 부지가 새로
나는 도로에 거의 수
용되어 옛 모습은 자
취가 없어졌다. 규수
신덕임은 격전 시 내
내 영산에 없었기 때
문에 하나도 목격한
것은 없고 수복이 된

뒤에야 가서 참상을 눈으로 보
고 이야기로 들어 상상하며 알
게 되었다. 
권중위가 맞선을 보러 갔을

때의 규수 집안은 또한 이러한
상해지변을 겪은 나머지였다.
이런 환경에서도 그 부친은 세
태와 달리 수구의 완고함에서
벗어남이 없었고, 오빠들은 넷
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로 시끄
러웠다. 화제는 자유당의 독재
가 어떻고 이기붕과 박마리아
가 어떻다는 등의 자기들끼리
젊은 혈기에 분통이 터지는 소
리 일색이었다. 이 무렵 맞선
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대개
다방이나 밀크홀 같은 데로 양
가에서 남녀를 데리고 나와 대
면시키는 게 예사였다. 그런데
규수 집에서 딸을 밖으로 내돌
리지 않는 터라 낭자쪽에서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규수 신덕임이 낭자
권익현을 처음 본 인상은 군복
을 입은 채 온통 끄슬러 까만
사람이 나타나 들어온다는 것
이었다. 그리고 묻는 말에나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 말수가
적은 낭자는 군대식 의무사항
이라도 이행하듯 맞선보기를
마치자 당일로 올라가 귀대하
였다. 뒤에 하회가 어찌 되었
는지 궁금해 하던 당고모가 낭
자에게 어떻더냐고 묻자‘키가
작다 하더니만 그리 작지는 않
더라’는 대답을 하였다. 이는
시키는대로 하겠다는 긍정의
신호였다. 뒤에 안 일이지만
맞선을 보던 날 방안에서 마루
로 나올 때 과묵하던 낭자는
그래도 문도리를 나서며 뒤따
르는 규수의 키를 눈어림해 보
아 두었던 것이다. 
혼사는 급진하여 양가가 해

를 넘기지 않고자 서둘렀다.
서로 왕래나 상의가 없이도 사
성四星과 폐백이 오가고 대사
의 택일도 섣달 열이튿날로 연
길涓吉되었다. 그러나 이는 음
력이 무술년으로서 그러한 것
이고 양력으로는 해를 넘겨
1 9 5 9년 1월 2 0일이 되었다. 혼
례 장소는 마산의 봉황예식장
에서 하기로 하여 규수의 부친
으로서는 이 막내딸에 이르러
비로소 집안의 개화開化를 받
아들인 셈이 되었다. 신덕임
규수의 바로 윗언니까지 이 집
에서는 아들딸 간의 혼례를 신
부집 마당에 초례청醮禮廳을
차리고 마을의 잔치로서 벌이
는 전안례奠雁禮와 친영례親迎
禮로 거행해오던 바였다. 이
무렵까지도 시골지방의 법가法
家에서는 신혼례식이라는 것을
서양이나 일본의 풍습으로 배
척하여 누가 이를 운위하면 내
주려던 딸을 도로 거두겠다고
노하는 수가 있었다. 결혼일에
임박해서는 신랑의 군대 친구
와 고교 동창 등 1 0여 명이 함
진아비로 몰려왔다. 신부집에
서는 군대 사위를 맞게 되어
함이 들어올 때라던가 그 친구
들이 다소 거친 장난이라도 벌
이지 않을까 걱정이던 참이었

다. 이에 대
한 신부집
의 대비가
주도하여,
미리 요리
사까지 불
러다 대접
할 음식을
차리게 하
였다. 불려
온 요리사
가 신부로
서는 처음
보는 음식
을 장만하
는데 그때
신부는‘아
지노모도味
の素’와 마
요네즈라는
것을 처음
으로 구경
하였다. 이
렇게 장만
한 산해진
미를 차려
내자 일별
에 입이 벌
어진 신랑
의 친구들
이 이를 포
식 하 느 라
달리 겨를
이 없었다.
함이 들어
올 때는 신
부의 오빠들
이 부친 몰래 두툼한 돈 봉투
를 만들어 찔러넣어 주어 대문
간의 소란도 없게 하였다. 
정작 봉황예식장에서의 결혼

식은 당시로서 손색없는 광경
의 신혼예식으로 치렀다. 면사
포로 치장한 신부와 연미복은
아니라도 고급 신사복을 예복
으로 차린 신랑이 당일의 선남
선녀로서 축복을 받았으며 신
랑과 신부의 각기 입장을 돕는
들러리와 예쁜 꼬마 들러리가
동원되고 주례사 외에 축사와
축창도 더하여 갖추어졌다. 주
례와 축사는 당시 마산 지역사
회의 명사가 나와 미사여구로
장식해 주고 축창은 서울에서
신부의 이웃에 피란 내려와 살
아 친구하게 된 처녀가 환상적
인 결혼 축가를 불러주었다.
그리고 양가 혼주측을 대표하
여 당시 마산시청 인사계장으
로 있던 신부의 큰오빠가 나가
답사를 하였다. 
그러나 피로연 후에는 어디

로 신혼여행을 떠난 게 아니
고, 대신에 신부집에 차린 신
방으로 바로 돌아온 것이 구혼
례의 의식과 같았다. 신랑은
이 혼례에서 신부댁으로부터
양복 한 벌에 코트를 더한 일
습, 그리고 구두와 만년필 등
을 예물로 받았다. 그리고 사
흘을 처가에서 머물고 귀대하
였다. 그 사흘 동안 신부댁의
친척 남자들이 자리보기 등으
로 모여와 신랑달기를 시도하
였으나, 과묵한 신랑의 고함
한 마디에 신랑신부를 묶어 놓

거나 남의 집 처자 도둑이라
하여 신랑을 들보에 거꾸로 매
다는 등의 놀이는 하지 못했
다. 결혼 시에 신랑은 대위로
진급하여 광주의 보병학교 고
시장교로 복무중이었다. 58년
1 2월 1 9일자로 진급하여 보병
학교 보고성적실로 부임한 뒤
꼭 한 달 만인 5 9년 1월 2 0일
에 결혼을 하였으니 신랑은 진
급과 결혼의 두 가지 금빛 행
운을 맞은 것이었다. 

•광주와 부산에서의 신접
살이
결혼 후 신부는 곧 신행을

하지 않고 마산의 친가에 머물
러 있었다. 워낙 급히 치른 혼
례라 신행례는 서서히 날짜를
보아가며 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결혼하여 성가한 신랑
이 광주 보병학교의 고시장교
로서 영외 거주를 하게 되었는
데 손을 보는 일이 급한 주손
집안에서 그 종자宗子를 홀아
비로 독거케 두는 게 가당찮은
일이었다. 그래서 신행 전이지
만 신부가 그 신랑의 영외숙소
로 가 신접살림을 차리게 하였
다. 
셋방은 광주에서 송정리 사

이에 있는 운천리 부대 앞의
쪽방촌에 있었다. 단칸방에 나
무 사과궤짝을 찬장삼아 엎어
놓고 쓰는데 문밖은 처마가 없
다시피 하여 비가 오면 방문
밖에 벗어놓은 신발이 다 젖었
다. 

<차항미완>

▲식장에서 신혼부부를 태우고 신부댁으로 가는 세단

▲갓 예식을 마친 신혼부부

▲문현동 집에서 시어머니와 장녀를 안은 신부

▲부산 문현동 셋집에서 장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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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여의다(승전)
이때는 이미 공자에게 적지

않은 문생이 모여들어 있었다.
제자들은 젊은 스승이 이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헤아려 백방
으로 그 부친 숙량흘의 무덤을
수소문하였으나 좀처럼 소재
를 알아낼 수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공구의 어머니 상여
를 끌었던 젊은이 하나가 찾아
와 비탄에 젖은 공구에게 말했
다. 
“선생님, 제 어머니가 전에
선생님 선비先�와 친한 사이
였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이 선친의 산소를 찾지
못해 애통하신다는 말을 듣고
제게 하는 말씀이…”
공구는 벌떡 일어나 자세를

바루었다. 
“아니, 그럼 우리 선고先考
계신 곳을 그대의 자당께서 아
신다는 말이오? 어서 말해 보
오!”
“대개 어디쯤인 것은 알 수
있다 하십니다만…”
“그게 정녕인가?”
“다름이 아니라 실은 그게,
제 어머니 친가가 방읍인 고로
다니러 가는 길에 관심이 있던
터라 눈여겨보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제 어머니는 방읍 태
생으로 그 부근에 눈이 익어
서,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모시
고 가보면 아마 어디쯤인지 짚
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 하늘이 구를 도우심이
로다!”
공구는 곧 젊은이와 그 어머

니를 앞세우고 여러 문생과 함
께 방읍으로 향했다. 그리고
여인이 찾아 지목하는 지점에
이르러 땅을 파보았다. 묘를
쓴 자리는 무슨 표지나 흙을
돋운 흔적은 없지만 평평히 고
른 것이 다른 생땅과 아무래도
달랐다. 그런 곳을 한 군데 파

자 과연 공구의 아버지 숙량흘
의 이름을 명주베에 써 관을
덮은 명정銘旌이 드러났다. 
이렇게 하여 아버지의 묘소

를 찾아낸 공구는 곧 곡부의
오보지구에 갈장했던 어머니
의 영구를 모셔다 격식을 갖춰
합장하였다. 이것은 살아서 대
접을 못받은 공자의 생모 안징
재가 사후에 비로소 대부 숙량
흘의 정처正妻가 되어 곁에 묻
히는 의의가 있었다. 공구는
옆의 문인들에게 일러 말했다. 
“내가 듣기로 예부터 무덤을
쓰고 구봉丘封을 만들지 않았
다고 한다. 그러나 내 어릴 때,
오나라의 예를 아는 연릉 계자
는 우리 노나라와 제나라를 방
문했다가 도중에서 아들을 잃
었는데 태산에 묘를 쓰는 것을
보니 시신을 묻고 나서 둥그렇
게 구봉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사람이 서서 손으로 짚을 만하
였다. 계자가 그렇게 봉분을
쌓은 것은 나중에 와서 그 무
덤을 쉽게 알아보고 찾을 수
있게 함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곳 방읍에 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장차 사방으로 돌아
다니게 될 사람이다. 다시는
부모의 묘소를 잊어버리는 일
이 없게 표지를 해두지 않을
수 없구나.”
그리고 공구는 거기에 높이

넉 자의 봉분을 쌓았다. 이로
부터 사람들은 공자가 한 예에
따라 무덤에 봉분을 만들기 시
작했고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분묘제도로 되었다. 
합장과 봉축을 끝낸 공구는

먼저 어머니의 신주神主를 받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생들
은 그 묘소를 완성하기까지 남
아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
런데 제자들이 돌아올 무렵 비
가 억수로 쏟아졌다. 그들이
매우 늦게 돌아오자 공구가 물
었다. 

“왜 이리 늦었
는가?”
“선생님, 방산
의 산소가 폭우
로 무너졌습니
다.”
문인들은 이 말

을 세 차례나 거
듭해 고했으나
공구는 대꾸하지
않고 눈물을 주
르르 흘렸다. 그

리고 말했다. 
“이는 나의 정성이 모자라는
때문이다. 내 듣기에 예부터
한번 쓴 묘소는 아무 때나 손
대지 않는다 하였다.”
그리고 공구는 무너진 부모

의 묘소를 다음에 예절에 맞는
때가 닿기까지 고치지 않았다.
그것은 뒷날 사람들이 조상의
분묘를 아무 때나 손대지 않고
봄철 한식이나 가을 중양重陽
또는 시월상달에 날을 잡아 손
대는 풍습으로 이어 내려오는
계기가 되었다. 
공구는 어머니의 장례를 마

친 다음 주나라 예법에 따라 3
년 상복을 입었다. 3년상은 만
으로 2 5월 동안, 즉 세 해에
걸쳐 복상服喪하는 것이고, 복
상은 근신으로 돌아간 부모를
생각하며 나날을 보내는 것이
다. 그 동안 공구는 좋은 음식
을 금했을 뿐 아니라 즐거운
놀이에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사람을 만나 웃어 이를 보이지
도 않았다. 특히 그가 즐기던
음악에도 손을 대지 않으며 성
색聲色을 끊었다. 
부모의 상을 당해서는 3년

복상 후 대상大祥을, 그 사망
두 돌 만에 지내고 다음달 담
제�祭를 지내면 상복을 벗는
복결服ⅳ을 하여 평상으로 돌
아가게 된다. 공구는 대상과
담제를 마치고도 좀처럼 추모
의 마음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구는 담제를 마치고
닷새가 지난 날에 어머니 생각
이 간절하여 거문고를 타 보았
다. 그러나 어머니의 모습만
어른거릴 뿐 소리는 들리지 않
았다. 가락이 제대로 맞지 않
기 때문이었다. 열흘이 지나서
야 생笙이라는 악기가 겨우 가
락에 맞게 울려 나왔고, 그의
거문고가 제대로 타지게 된 것
은 그로부터 1 0여 개월이 지난
뒤였다. 
공자가 이렇게 어머니의 상

을 마친 것은 2 5세 때가 된다.
그는 모친상을 당하고부터 물
론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복
결한 뒤에는 으레 복직하여 나
가야 되는데 공구는 사환을 그
만두고 집에서 문생들과 공부
만 하였다. 한편으로 그는 아
내 기관씨와는 멀어지고 있었
다. 돌아간 어머니에게만 지효
를 하느라 처자에게는 범연하
고 아내를 남처럼 대하는 남편
을 좋아할 아내가 또한 없었
다. 복상을 마치고도 어머니에
대한 상념에 빠져 헤어나지 못
하며 더구나 관직도 버리고 재

물이 생기지도 않는 제자들과
의 글공부에만 파묻히는 남편
에게서 기관씨는 환멸을 느끼
며 정나미가 떨어지기 시작했
던 것이다. 반면에 공자는 그
토록 갸륵한 어머니에게 효경
심이 없는 며느리라면 그런 아
내를 용납할 여지가 없었다. 

•3 0에 큰 스승이 되다
그의 나이 스물일곱이 되었

을 때 공구는 처음으로 노나라
를 떠나 여행을 하기로 했다.
그것은 자기의 학문과 지식을
보다 넓히고자 다른 나라의 훌
륭한 인물을 찾아보기 위해서
였다. 그가 처음 간 곳은 담�
이라는 작은 나라였다. 
담은 지금의 산동성 담성현

�城縣 서남쪽에 있던 소국으
로 옛적 황제黃帝의 아들 소호
少昊를 봉한 곳이었다. 그 담
나라 임금은 주나라 천자로부
터 자작子爵 벼슬의 제후로 봉
해져 담자�子로 불렸다. 그
담자가 자기 나라보다 큰 인접
의 노나라에 조공하러 왔다.
담자는 소호의 후손 나라 임금
이고 소호가 그 나라 관직명을
새의 이름을 따 지은 연고 등
으로 옛 제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았다. 
같은 황제의 후손이면서 예

를 중시하던 공자는 담자가 곡
부에 머무는 동안 처소로 찾아
가 그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웠
다. 그러고는 문생에게 말했
다. 
“내가 듣기에 천자가 관리의
제도를 잃으면, 그에 관한 학
문이 오히려 사방에 흩어져 있
는 족속에게 남아 전한다 하였
다. 그런데 이제 소호씨의 법
이 천자국에는 남아 있지 않고
오히려 담나라 같은 변두리 소
국에 온존되어 있으니 더욱 그
말이 사실임을 알겠다.”
담자에게서 옛 관제에 대해

듣게 된 공구는 그로부터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든 배우기를 서
슴지 않으며 한번 의문을 품은
것은 끝까지 궁구하는 사람이
었다. 담자가 노나라에 왔을
때는 일정이 바빠 공구가 오래
붙들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 벼르고 담나라로 찾아갔
던 것이다.  
공구는 그 무렵 생활에 다소

여유가 생겨 제자와 더불어 수
레를 타고 여행길에 오를 수
있었다. 당시 노나라에서는 그
보다 학문과 덕망이 높은 이가
없었다. 담나라에 이른 공구가
예물을 드리고 뵙기를 청하자
담자는 그를 귀한 손으로 맞으
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구는 뜻한 대로 소호의 옛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
고, 이는 장차 그가 예절과 여
러 제도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담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공구는 또 정본程本이라는 명
사를 만났다. 정본은 본디 진
晉나라 사람인데 학문이 너른
인물로 여러 나라 제후 사이에
알려진 현자였다. 진나라는 조
간자趙簡子라는 강자가 집권
하고 있었다. 조간자가 높은
작위로 정본을 청했으나 그는
조간자가 싫어 응하지 않고 제
나라로 가 그곳 재상 안영晏창
의 집에 기거寄居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를 자화子華라 하여
뒤에 자화자子華子라는 책을
지었다. 
공구는 담에서 돌아오는 귀

로에 그러한 정본을 만났는데,
누구의 소개도 없이 노상에서
마주쳐서는 수레에서 내려 인
사를 나누다가 서로 뜻이 맞아
종일토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일은 당시 사교로서 드문
예외인데 두 사람은 오랜 친붕
처럼 다정스러웠다. 따르던 문
생이 너무 예절에 벗어나는 것

장편 연재소설

소설 공자孔子 ④

權 光 旭
소설가

▲근년에 중국에서 출판된‘공자성적도孔子聖蹟圖’의 표지 그림

▲조두예용俎豆禮容 : 공자가 5 , 6세에 놀이를 하면서도 제사의 예용을 갖추었다

▲입평중학入平仲學: 공자가 7세에 평중에 있는 향학鄕學에 들어간 그림이다



을 못마땅해 하였지만 공구는
개의치 않고 담론을 계속했다.
화제는 그저 세상의 윤리와 선
비의 처신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게 노상에서 이야기하던

공구가 제자 중 중유仲由를 돌
아보고 말했다. 중유는 자를
자로子路라 하며 공자 문하 열
사람의 철인 공문십철孔門十
哲의 1인이 되는 사람이다. 
“유야, 깁 한 묶음을 가져와
선생께 올려라.”
깁은 무늬 없는 비단이었다.

중유가 그 말에 얼른 따르지
않고 나서며 말했다. 
“선생님, 이는 군자의 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선비가 소개 없이 만나 사귀는
것은 여자가 중매 없이 서로
만나 시집가는 것과 같다 하였
습니다. 군자는 이 두 가지가
예가 아니므로 더불어 사귀지
않는다 하는데, 어찌 예물을
드리라 하십니까?”
공구는 그에 대답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중유를 돌아보고
다시 말했다. 
“유야, 깁 한 묶음을 가져다
선생께 드려라.”
이에 중유는 또 아까와 같이

말하고 명을 좇지 않았다. 공
구는 잠시 그대로 있다가 중유
를 돌아보고 일렀다. 
“유야, 시경詩經에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읊
지 않았더냐. ‘말쑥하고 아름
다운 사람 맑고도 훤칠하구나.
우연히 오늘 만나니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그런데 정자程子
는 천하가 아는 현량한 선비시
다. 여기서 지금 내가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면 아마 죽을 때
까지 기회를 얻지 못할지 모른
다. 그러니 너는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래서 중유는 예물로 깁 묶

음을 정본에게 올리고 정본은
그것을 받았다. 옛 중국인에게
이렇게 예물을 드림은 사교를
청하는 것이고 이를 받으면 그
에 응하는 것이었다. 
제나라에서 정본과 헤어진

공구는 여행을 계속하여 정나
라로 가 정자산鄭子産을 찾았
다. 정자산은 공구가 늘 흠모
하던 바이고, 공구는 나라를
경영하는 정사에 대해 그에게
서 배울 게 많았다. 이때 정자
산도 노나라의 공구에 대해 소
문을 들은 터였다. 두 사람은
의기가 맞아 여러 날을 묵으며
이야기에 시일 가는 것을 잊었

다. 정자산은 공구보다 나이가
많이 위였으나 학문으로 사귀
는 데에 그게 문제되지 않았
다. 
정자산은 정나라에서 임금 4

대 4 0년에 걸쳐 집정執政의 자
리에 앉아 군국軍國의 일을 처
리하여 그 하는 바에 칭찬도
따르지만 비판도 많았다. 공자
는 이러한 정자산을 직접 찾아
가 배우고 그의 진면목을 알아
볼 수 있었다. 정자산을 고별
하고 돌아오면서 공구는 문생
에게 말했다. 
“자산은 군자의 도리 네 가
지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사
사로운 거지擧止가 공손함이
고 둘은 윗사람을 섬김에 공경
스러운 것이다. 셋은 백성의
생화生火를 도움에 은혜로움
이요 넷은 백성을 부리는 도리
가 올바른 것이다.”
정자산은 공자가 5 6세에 이

르렀을 때 세상을 떠났다. 후
일에 그 소식을 들은 공자는
낙루하면서 슬퍼하였다. 
“아아, 정자산이야말로 옛적
의 유애遺愛였다.”
유애는 후세에 전할 풍모가

있어 떠난 뒤에 사람들이 사랑
하는 인물이다. 공자는 또 정
자산을 형사兄事하였다고 스
스로 말했다. 그를 형처럼 섬
겨 정사에 관한 문제와 방법을
궁구함에 얻은 게 많았다. 
공구가 서른이 되던 해에 위

衛나라에서 난이 일어났다. 위
는 지금의 직례성直隷省과 하
남성河南省에 걸쳐 있던 나라
인데 공맹公孟이라는 강자가
집권하고 있었다. 그 공맹에
맞서는 파당의 우두머리 제표
齊豹는 종로宗魯라는 심복을
공맹에게 들여보내 그 신변을
경호하는 책임자로 심어 놓았
다. 제표는 마침내 공맹이 탄
수레를 공격해 박살할 밀계를
세워 날짜를 정하자 종로를 가
만히 불러내 일러주었다. 
“내일은 공맹과 수레를 같이
타지 말게. 만약 같이 타고 가
다가는 자네도 함께 죽을 것이
고, 이 일을 공맹에게 누설하
면 내가 죽을 것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다고 시위侍衛를 맡은
제가 수레를 같이 타지 않는다
면 공맹이 저를 의심하여 공의
일이 틀어질 것입니다. 또 제
가 혼자 살아남는다면, 시위
책임자로서 제 주인은 죽이고
살아남은 게 되어 부끄럽고 의

리가 없어집니다. 이러지도 저
러지도 못할 바에는 차라리 공
맹과 수레를 같이 하여 죽겠습
니다.”
우직한 종로는 제표가 거듭

만류해도 듣지 않고 다음날 공
맹과 수레를 같이 타고 가다
희생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
공구의 문하에 있던 금장琴張
이 종로의 친붕이었다. 금장은
양쪽의 의리를 지키다 죽은 벗
종로를 슬퍼한 나머지 그를 조
상하러 위나라에 가고자 하였
다. 금장은 자를 자장子張이라
하며 공구의 문하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 공자는 금장이
못가게 말렸다. 
“부질없는 짓이다. 너는 종
로가 의리를 지킨 선비라 하나
실은 그렇지 않다.”
“어째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제 몸을 스스로 죽였습니
다.”
“제 몸을 죽인다고 해서 반
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종로
는 처음에 제표의 자객으로 돈
을 받고 공맹에게 가서는 일을
실행치 않았고, 오히려 공맹
밑에서 부귀를 누렸으니 제표
에게는 도적인 셈이다. 또 공
맹한테는 그 신변을 지키는 우
두머리로서 미리 알면서 죽게
하였으니 역적이 아니겠느냐.
양쪽에 다 신용과 의리를 지키
지 못했는데 무엇 하러 그런
자에게 먼 길을 가 조상한단
말이냐?”
금장은 종로를 조상하러 가

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 일로
선비의 처신에 대해 깊이 고뇌
하게 된 금장은 나중에 논어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게 되었
다. 

사견위치명士見危致命 견득
사의見得思義 제사경祭思敬
상사애喪思哀 기가이의其可已
矣 : 선비는 위험에 처해 목숨
을 바치고, 이익이 생기는 일
에는 의리를 생각하며, 제사를
지낼 때는 공경스럽기를 생각
하고, 초상이 난 일에는 슬픔
을 생각하면 된다 하겠다. 

이미 스물이 갓 넘어서부터
스승으로서 문생을 거느린 공
구는, 이때 그 명망이 높아 나
이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의 존
경을 받았다. 
옛적에는 스승의 말을 임금

이나 부모의 명과 같이 받들어
야 하여 배우는 일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관한 것도 스승에게
품하여 가르침에 따랐다. 이
금장이나 중유 같은 공자의 초
기 제자는 스승과 나이 차가
크지 않았다. 
사제간이 아니라면 서로 벗

으로 사귈 처지였지만 한번 스
승으로 모신 바라 부형처럼 받
들었다. 
공구의 문하에 들려면 좋은

집안에 머리가 총명하고 공부
를 잘 하는 자제이어야 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비천함을
자처하였으므로 누구든 배우

려는 자는 귀천과 유무식을 가
리지 않고 거두어 가르치며 한
번 문하에 들어와 배우기 시작
하면 모두를 평등히 대하였다.
이때 공구는 중국에서 처음으
로 출신과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 민주 교육을 베푼 셈이며
그것이 공립이 아닌 사학私學
이었다. 
공문의 십철 가운데 으뜸으

로 꼽히는 중유는 아주 가난하
고 미천한 사람이었다. 그 집
에 끼니거리가 없어 매일 쌀가
마를 백리까지 져다 주고 받는
태가�價로 노부모를 봉양했
다. 그래서 중국에는 중유가
쌀가마를 지고 다녔다는 뜻의
자로부미子路負米라는 말과
그림이 나돌기도 하였다. 이런
사람도 그 효성이 지극함을 취
하여 공자가 잘 가르쳐 이를테
면 예수의 1 2사도와 같은 공문
십철의 한 사람을 만들었다. 
젊은 나이에 벼슬이라고는

마소를 기르는 승전의 자리에
오른 게 고작인 사람이면서도
공구의 평판은 널리 퍼져 여러
제후에게 알려졌다. 그가 담나
라와 제나라ㆍ정나라를 여행
하고 돌아온, 서른이 되던 해
겨울에 제나라 임금 경공景公
이 재상 안영晏창을 데리고 나
와 노나라와 접경한 패沛라는
곳에서 사냥을 했다. 이때 작
은 일이 하나 일어났다. 사냥
중에 경공이 활을 들어 숲을
관리하는 우인虞人을 불렀다.
그런데 우인이 오지 않자 경공
은 노하여 그 우인을 잡아오게
하여 꾸짖었다. 
“감히 우인인 주제에 너는
어째서 국군國君의 명을 듣지
않느냐?”
우인은 침착한 낯으로 아뢰

었다. 
“전에 대행大行하신 임금께
서는 사냥하실 때에 깁으로 만
든 기로써 대부를 부르셨습니
다. 활로는 사士를 부르시고
우인을 부르실 때는 가죽 모자
를 쓰셨습니다. 하온데 신은
가죽 모자를 보지 못하여 감히
앞으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부르는 줄로
알고도 네가 짐짓 나오지 않았
더란 말이냐?”
“정작 알았다 하여도 신은
나갈 수 없습니다. 신이 우인
이면서 사인 것처럼 활로써 부
를 때 앞으로 나선다면 이는
질서를 허물고 예를 어지럽히
는 바가 되옵니다.”

“음, 이는네 말이 옳다.”
우인의 이야기를 듣고야 경

공은 그를 목베지 않고 놓아주
었다. 소문이 곧 퍼져 공구의
문인들 귀에 들어갔다. 그들이
공자에게 고하고 물었다. 
“선생님, 그 우인이 제 주군
을 깨우친 것이 어떠합니까?”
“숲을 지키는 한낱 우인이
관의 법을 지키는 것이 임금이
병법을 지키는 것보다 나았다.
사냥도 병법과 같은 것이요 병
법은 신호 하나에 생사가 달려
있는데 원수元帥가 신호법을
아니 보고 제멋대로 한다면 혼
란이 어떤 지경에 이르겠느
냐.”
공자는 이런 답으로 경공의

경솔을 경계하였다. 경공은 사
냥을 마치고 노나라에 잠시 들
어와 임금 소공을 만나보고,
곡부의 객관客館에 머물면서
공구를 한번 보자고 청했다.
이에 앞서 제나라 재상 안영이
자가에 기거하는 식객 정본을
통해 공구에 대해 들어 알고
있던 터라 경공에게 권했다. 
“주군께서 여기까지 오시었
으니 공중니를 한번 불러 보시
는 게 어떨는지요?”
“그러잖아도 그 사람을 한번
보고 싶던 참이오.”
“그러시다면 신이 가서 청해
오겠습니다.”
안영은 예물을 마련해 가지

고 공구를 찾아왔다. 그래서
공구는 안영의 안내로 제경공
을 만나러 갔다. 공구가 오자
경공은 여러 이야기 끝에 정치
에 대해 물었다. 
“선생은 한마디로 정치란 어
떻게 하는 데 달려 있다고 보
시오?”
공구는 서슴지 않고 대답했

다. 
“정치는 재물을 절약함에 달
려 있습니다.”
당시 제나라는 재정상의 낭

비가 극심했다. 제나라가 잘되
는 길은 무엇보다 그 지출을
줄이는 일이어서 공구가 그렇
게 한 마디 일러준 것이었다.
경공은 이를 명쾌한 답으로 받
아들이고 다시 물었다. 
“옛날 진秦 목공穆公은 나라
가 작고 땅은 험준하며 구석진
곳에 있으면서 제후국 사이에
서 패업�業을 이룬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차항미완>

92 0 1 4년 3월 1일 토요일 제156호

▲직사위리職司委吏: 공자가 장성해서 계씨季氏 집에 들어가 위리의 직을 맡았다

▲명명영황命名榮� : 공자가 아들을 낳았을 때 노나라 소공昭公이 잉어를 하사했
으므로 임금을 영예롭게 하고자 아들 이름을 이鯉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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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의 신비 이스탄불
9월 1 0일 이스탄불로 향했

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끼고
양안에 위치한 이스탄불은
2 0 0 0년이 훨씬 넘는 역사에 걸
맞게 동서양 문화와 상업의 교
류지로 역할하여 왔다. 
세계를 지배한 3대국 로마ㆍ

비잔틴ㆍ오스만제국의 수도였
던 이곳은 오늘날까지 도시 곳
곳에 과거의 번영했던 흔적을
보존하고 있어 생생한 역사의
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1 2 0 0
만 인구가 살아가는 현대도시
의 면모도 동시에 갖추면서 서
양과 동양이 조화된 모습을 절
묘히 간직하고 있다. 
이스탄불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달한 것은 지정학적 위치 때
문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이자 가교가 보스포루스 해협
이고 이 해협은 또한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병목으로서 정
치와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요
해인데다 흑해의 자원이 서방
으로 나가는 좁은 통로이다.
이를 이스탄불이 전유하고 있
는 것이다. 
9월 1 1일 이스탄불에 있는

고대 로마의 마차경기장 히포
드럼을 관광하였다. 본래 이곳
은 서기 1 9 6년 로마 황제 세비
루스가 지은 검투경기장이었
다. 그런데 4세기경 비잔틴 황
제 콘스탄티누스가검투경기를

금지함에 따라 말과 수레가 각
축하는 마차경기장으로 바뀌었
다. 10만 관객이 입장할 수 있
었다는 이곳은 경기장으로 이
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위 계
승을 놓고 벌이던 여러 전쟁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13세기
초에는 십자군의 침공으로 여
기에서 비잔틴의 방어군과 치
열한 접전이 벌어졌는데 광장
의 대부분 유적이 이때 파괴되
었다. 그럼에도 현재 이곳에는
귀중한 세 개의 기념비가 잘
보존되어 있다. 디클리타스 라
고 하는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는 기원전 1 5 5 0년에 메소포타
미아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여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선사한
사원에 세웠던 2개 중 하나이
다. 이외에 콘스탄티누스의 기
둥이라 하는 오르메수수툰의
아폴로 신전에서 가져온, 뱀
세 마리가 뒤엉켜 직경 3미터
의 황금 그릇을 받치고 있는
형상의 기둥이 있다. 
이슬람 세력의 우위를 상징

하는 블루 모스크는 오스만 시
대에 지은 것이다. 직경이
27.5m, 높이가 4 3 m에 달하는
이 술탄 아흐멧 모스크는 규모
로 터키 최대의 것이며, 맞은
편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에 대
한 이슬람의 우위를 상징하기
위하여 그 양식을 모방, 발전
시켜 건축한 독특한 형상의 회
교사원이다. 건물 내부의 벽과
기둥이 푸른색 타일로 되어 있

어 블루 모스
크라고 한다.
돔 안의 2 0 0개
가 넘는 작은
창이 다 스테
인드글라스여
서 이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
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9월 1 2일에는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박물관을 관람하였다.
성소피아성당은이스탄불에 산
재해 있는 여느 모스크와 비슷
한 모양이다. 마주보고 있는
블루모스크와 아주 닮은꼴이
다. 이 성당은 현재 성소피아
박물관이라는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처음에는 가톨릭 성당
이었다. 로마의 성베드로 성당
을 짓기 전에는 세계 최대를
자랑하던 규모이며 현재도 비
잔틴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꼽
히고 있다. 비잔틴제국 시대에
기독교를 처음으로 공인하고
이곳에 거처하기로 한 콘스탄
티누스대제가 새 도시의 대사
원으로 서기 3 2 5년에 창건했
다. 이를 다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명에 따라 서기
5 3 2 ~ 5 3 7년간에 크게 개축하였
다. 그러나 1 4 5 3년 오스만제국
에 정복된 후 이곳은 이슬람사
원, 즉 모스크로 그 용도가 바
뀌면서 건물을 둘러싸는 미나
레트가 세워지고 안벽은 회칠
로 덮이며 거기에 이슬람 코란
의 금문자와 문양이 채워졌다.
1 9 3 4년에 이 사원을 바꾸어
‘성소피아박물관’이라 이름하
고 복원작업이 진행되어 외벽
의 두꺼운 회칠이 벗겨지면서
성모마리아상을비롯한 비잔틴
시대의 화려한 흔적이 드러났
다. 이같은 성소피아성당은 본
당 넓이가 7 , 5 7 0㎡에 달하고
천장 높이는 55.6m, 돔의 지름
이 3 . 3 m로서 세계에서 다섯 손
가락 안에 드는 규모이며 4 0개
의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구
조이다. 

•술탄의 거처 톱카프궁전
보스포러스 해협에 연한 절

벽 위의 높고 평평한 지대에
위치하여 7 0만㎡에 이르는 톱
카프 궁전은 1 4 5 3년 오스만제
국의 술탄 메흐멧이 이스탄불
을 차지하면서 처음 건설되어
그로부터 4세기 동안 꾸준히
규모가 확장되었다. 그 결과
이 궁전은 1 5세기에서 1 9세기
초까지 오스만 건축의 변화하
는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
다. 이 궁전은 오스만제국 술
탄 제왕이 대대로 거처한 성이
다. 당시 이곳에는 제왕 술탄
과 그 가족 외에 5만이 넘는
시종과 관료 및 근위군 등이
거주했다. 옛적 요리를 만들던
곳은 지금 도자기 박물관이 되
었고, 보물고에는 술탄 제왕들
이 사용한 옥좌와 면류관ㆍ무
기ㆍ생활용구 등에 왕비나 궁
녀들이 패용하던 장신구가 전
시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집해온 미
녀들이 살던
할무와 후궁
의 시중을
드는 환관들
의 방도 원
형이 보존되
어 있다. 
다음 9월

1 3일에는 돌
마바흐체 궁
전을 구경하
였다. ‘가득
찬 정원’이
란 뜻의 돌
마바흐체 궁전은 해변을 흙으
로 돋아 매립한 부지에 세운
것이다. 50만 금화로서 지금의
미화 5억 불에 달하는 건설비
가 들어간 이 궁전은 1 8 5 6년
완공되었는데 내부 장식과 방
을 꾸미기에 모두 1 4톤의 금과
4 0톤의 은이 사용되었다 한다.
3층의 대칭구조로 지은 궁전에
는 2 8 5개의 방과 4 3개의 홀,
2 8 0개의 화병에 1 5 6개의 다양
한 시계, 4톤 및 2톤 중량의
대형 샹들리에를 포함한 3 6개
의 샹들리에와 5 8개의 크리스
털 촛대, 560점 이상의 그림과
손으로 짠 대형 카펫 등이 전
시되어 있다. 
오스만제국의 세력이 급격히

악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를
만회하고자 서구화를 추진하며
국력 쇄신을 도모하던 압두메
짓 1세가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을 모방해 초호화판으로
건립한 궁전이다. 그러나 막대
한 건축비 지출이 어려운 왕실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결국 제
국의 멸망을 재촉하였다. 
마지막 여정으로 대도시 이

스탄불에 수원을 확보하기 위
해 건설한 지하 저수지를 탐방
하였다. 이스탄불은 역사적으
로 많은 적침을 받아왔기 때문
에 수비항전을 위해 항상 음수
를 공급할 수원의 확보가 필요
했다. 
이에 비잔틴제국 시대부터

그 방편으로 여러 곳의 지하에
저수지가 건설되었다. 그중에
서 가장 크고 화려한 것이 성
소피아성당 맞은편에 있는 지
하궁전 수원지이다. 이 수원지
의 물은 이스탄불 외곽으로 2 0
㎞나 떨어진 거리에서 터널 수
로를 통해 공급되는데 그 안의

기둥과 천장이 화려하게 장식
되어 이를 지하궁전이라 지칭
하고 있다. 이것은 비잔틴제국
의 유스티니아누스대제 시에
건설되었으며 총 3 3 6개의 기둥
거의가 비잔틴 코린트식의 머
리장식을 하고 있다. 저수지의
크기는 폭이 70m에 길이가
1 4 0 m이다. 
1 9 8 5년부터 8 8년까지 4년에

걸쳐 이스탄불 시당국은 이 저
수지를 개축하여 새로 단장하
였다. 기둥 사이에는 나무를
재료로 써 보행도를 만들고 조
명과 음향효과를 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석고벽의 수심
측정기 눈금이 기둥의 머리에
까지 다다라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이 저수지에 얼마나 많은
물이 저장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저수지 양쪽 구석의 기
둥은 받침이 메두사의 머리 모
양을 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당시 제조자들이 이단을 믿지
않는 기독교도였음을 시사한
다. 물속에 보이는 잉어 조각
은 장식적 효과를 주는데 오염
되지 않은 수질을 보존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혹자는 비
잔틴인이 실제 이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길렀다고도 하고 있
다. 
모든 여정을 끝내고 현지시

간 9월 1 3일 1 8시에 닭고기 쉬
시케밥으로 저녁식사를 하였
다. 그리고 전세버스로 이동하
여 이스탄불 공항에서 이 천연
자원의 나라, 자연이 만든 수
많은 유적과 실크로드의 서쪽
끝 나라를 등뒤로 하였다. 비
행기는 이스탄불공항에서 2 2시
에 이륙하여 인천공항에는 한
국시간 9월 1 4일 1 4시에 착륙
하였다.

▲에페소셀수스도서관 유적에서

▲ 아스펜도스 유적

▲ 이스탄불 해역의 실크로드 다리 아래에서

▲성소피아 사원 앞에서의 필자 부부

동서양문화가 공존하는

터키 여행기 [하]

權 貞 澤

편집위원



권이섭 ( 5 5세
ㆍ예비역 육군
준 장 ) 씨 는
2013년 12월
1 8일 2년 임기
의 새 국방홍

보원장에 임명되었다. 지난 7
월에 전임 예비역 해군 준장
오철식 원장이 이임한 지 5개
월여 만이다. 권 신임원장은
경북 예천의 하리면 금곡리 출
신으로 대창고와 육군 3사관학
교를 나와 1 9 9 0년 3월 임관하
여 2 0 0 8년 1 2월 준장 진급하여
제38대 정훈병과장이 되고
2 0 1 3년 3월에 전역하였다. 국
방대학원과 한남대에서 석사
와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방
부 정훈국 연구평가담당ㆍ3군
사령부 공보관ㆍ육본 공보과
장ㆍ정훈공보실장ㆍ정책연구
위원 등을 지내고 전역후에는
한남대 군발전연구소 수석전
문위원으로 있다가 국방홍보
원장으로 발탁되었다. 그는 합
리적인 업무수행과 조직관리
로 부하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
로 알려졌으며 2 0 1 3년 8월에
받은 박사학위논문도‘소셜미
디어 이용자 유형분석을 통한
군홍보정책연구’일만큼 이 분
야에 정통한 전문가이다. 국방
홍보원은 국방일보와 국군방
송 등 군홍보매체를 총괄 관리
운영하는 국방부 산하기관으
로서 근자 연예병사에 관한 논
란으로 홍역을 치른 곳이기도
하다. 

권혁세權赫世
(전 금융감독
원장ㆍ서울대
초빙교수)씨는
2013년 12월
2 6일 오후 서

울 마포구 소재‘카페창비’에
서 최근 출간한 저서‘성공하
는 경제’의 북콘서트를 열었
다. 2013년 3월 금감원장직에
서 물러난 그는 이번 저서에서

‘몇 해째 2 %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실질성장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의 감소, 감당하기 힘들게 부
푸는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침
체, 내수부진과 경쟁력 약화로
부도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으로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고 경고하고 있다. 이날 북콘
서트에는 그가 금감원장 시절
전국 대학을 찾아가‘캠퍼스
금융토크쇼’를 진행하며 맺은
인연의 대학생과 독자 1 0 0여
명이 참석했고, 극단 인디밴드
의‘옥상달빛’도 함께 공연되
었다. 제8대 금감원장을 지낸
권교수는 1 9 5 6년 대구 출생으
로 경북고ㆍ서울대 경영학과
를 거쳐 미국 테네시주 밴더빌
트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
고, 1980년 2 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과 서기관ㆍ동부 금융정책과
장ㆍ국무조정실 재정금융이사
관ㆍ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제
국장ㆍ금융위원회 사무처장ㆍ
동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권선주 ( 5 7세
ㆍ기업 은행
부행장 겸 금
융소비자보호
센터장)씨는
2013년 12월

2 3일 금융위원회에 의해 신임
기업은행장으로 대통령에게
제청 임명되어 동 3 0일 취임하
였다. 여성의 이른바 유리천장
을 깬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장
으로 각광과 화제를 모은 그는
취임식에서‘대한민국사상 최
초의 여성 은행장이라는 자리
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인내와 단호함으로 엄동설한
을 이겨내는 매화처럼 거대한
변화와 외풍에 당당히 맞서며
봄을 부르는 은은한 향기로 조
직 내에 소통과 화합을 이뤄낼
것’이라 하였다. 경기여고와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 9 7 8년 기업은행에 공채 1 7기
로 입행한 그는 동대문지점 창
구직원으로 시작하여 3 5년을
근속하며‘여행원’으로서의 차
별을 극복하고 행장에까지 이
르는 입지적 기록을 세웠다.
폭탄주를 열 잔까지 마시고도
흐트러지지 않는 강인함을 지
니며 첫 아이를 출산하고는 한
달 만에 복직하고 두 번째 아
이 때에는 출산 전일까지 출근
했다. 그러면서 본점의 외환부
장ㆍ카드사업본부장을 거쳐
부행장에 이르렀다. 부친이 상
업은행 지점장을 지낸 바여서
평소 본점에서 지점장까지 해
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목표
를 넘어 행장에 이르렀다는 게
본인의 소회이다. <관련기사 2
면>

권오을權五
乙 (포럼오늘
대표ㆍ검교공
파 35세ㆍ57
세)씨는 경북
지사 출마를

선언하여 준비하고 있는 동안
언론 등에서 예비후보로 보도
되고 있다. 2013년 1 2월 1 1일
그는 출마 기자회견에서‘분초
가 다르게 변화하는 초스피드
시대와 다양한 가치관을 융합
하는 스마트 시대에는 새로운
경험과 기술로 무장한 젊은 세
대가 전면에 나서야 할 때이
다. 대구 도청 시대를 마감하
고 경북의 도청 시대를 시작하
는 이때 대구ㆍ경북의 상생발
전은 물론 지방우대정책을 견
인하여 경북 뿐만 아니라 전국
이 골고루 잘사는 시대를 만들
어야 한다. 낙후된 경북의 국
토공간축과 대륙횡단 철도와
국제항로를 구축하여 통일의
물꼬를 틀고 글로벌 경북의 기
틀을 다져야 할 때’라고 출마
의 뜻을 밝혔다. 안동중ㆍ경북
고ㆍ고려대 정외과를 나온 그

는 1 9 9 0년 고려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를 받고 1 9 9 1년 경
북도의원, 1996년 통합민주당
소속 1 5대 국회의원으로 안동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래 한나
라당 소속으로 1 6ㆍ1 7대에 내
리 3선을 하였다. 국회의원 활
동 중에는 통합민주당 대변인,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기획특
보,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한
나라당 정치개혁특위원장, 국
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등을
지내고 원외로 나와서는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한편 권대표는 2월 4일 오전 6
ㆍ4지방선거의 경북도지사 출
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경
북도선관위에 하였다. 그리고
1 0시에 대구의 경북도청 프레
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
다. 여기에서 그는‘3 0 0만 경
북도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①도민행복 1 0대 프로젝트, ②
극일克日 1 0년 프로젝트, ③자
치분권 5대 프로젝트’등 주요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5 + 5민
생공약’인 도민행복 1 0대 프로
젝트는‘1 )사람ㆍ기업ㆍ일자리
가 돌아오는 U턴 프로젝트 2 )
출산ㆍ육아ㆍ보육ㆍ교육의 원
스톱 프로젝트 3 )주거ㆍ생활ㆍ
복지의 행복만족 프로젝트 4 )
청년ㆍ중년ㆍ노년의 맞춤형
프로젝트 5 )여성ㆍ장애인ㆍ다
문화ㆍ결손가정의 사회적 약
자 햇살 프로젝트 6 )권역별 성
장 프로젝트 7 )부문별 산업 활
성화 프로젝트 8 )예술문화ㆍ레
저ㆍ관광 진흥 프로젝트 9 )역
사ㆍ전통ㆍ정신의 승화ㆍ발전
프로젝트 1 0 )공조직 혁신ㆍ개
혁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
다. 다음으로 일본의 우경화와
침략성, 국제사회에서의 비도
덕성을 이기는 길은 장단기적
으로 국력을 통해 달성할 수밖
에 없음을 밝히며 단기전략으
로 극일 1 0년 프로젝트의 추진
을 제시했다. 자치분권 5대 프
로젝트와 관련해서 그는‘분권
은 지방자치 시대에서 지방분
권 시대로 가는 길’이라 전제
하고‘1 )분권형 국가 운영의
헌법 명문화 2 )한시적 지방우
대정책의 헌법 명시 3 )자치재
정의 획기적 실현 4 )지방자치
ㆍ교육자치의 일원화 5 )자치복
지를 통한 지역복지의 다양화’
등의 과제 실현을 제시했다.
그리고 세대교체와 인물교체
는 시대적 흐름이라 전제하고

‘근 3 0년간 경북이 부족했던
다양성과 개방성, 진취성과 역
동성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것’
만이 새누리당과 경북이 살길
이라 주장하였다. 

권오준 ( 6 4ㆍ
포스코 사장
[기술총괄장] )
씨는 1월 1 6일
포스코의 차기
제8대 회장으

로 내정되었다. 이날 인천시
송도에서 열린 포스코의 임시
이사회에서 권사장을 최고경
영자CEO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3
월 1 4일 포스코의 정기주주총
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
면 2 0 0 0년 민영화 이후 유상부
ㆍ이구택 전회장과 정준양 현
회장에 이어 4대째 내부인사가
C E O를 계속 맡게 되는 바 된
다. 이영선 포스코 이사회 의
장은‘철강업계가공급과잉 등
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권사장
이 고유기술 개발로 장기적 성
장엔진을 육성하는 등 포스코
그룹의 경영쇄신을 이끌 적임
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서울사대부고, 서울대 금속공
학과, 미국 피츠버그대(공학박
사) 졸로 1 9 8 6년 포항제철 출
연 산업과학기술연구소(포항
산업과학연구원R I S T )에 입사
해 포스코기술연구소장, RIST
원장을 거쳐 2 0 1 2년부터 포스
코 기술총괄 사장을 맡아왔다.
그는 이날‘주주총회를 거쳐
회장에 선임되면 포스코 전임
직원의 힘을 모아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이끌
어 우리 국민이 자랑하는 기
업, 국가경제 발전에 지속 기
여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해나가는 데 진력하겠
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련기
사 4면> 

권철현權哲
賢(전 주일대
사ㆍ세종재단
이사장)씨는 2
월 4일, 지난
1월 2 3일 6ㆍ4

지방선거에서의 부산시장 출
마를 선언한 이래‘준비된 시
장’후보로서 맹렬한 준비를 해
온 끝에 부산시선관위에 예비
후보등록을 마쳤다. 부산시장
선거는 무소속의 오거돈 전해
양수산부장관에 현역 서병수
ㆍ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원외의 권철
현씨 4각구도로 되어 있다. 여
기에서 서의원과 박의원은 청
와대의‘박심’을 놓고 경쟁하
며 오거돈 예비후보자를 맹공
하고 있으며, 권이사장은 두
현역으로부터는 무대응 상태
에 있으나 원외예비후보로서
원내에만 유리한 경선의 룰을
놓고 두 의원을 공격하는 양상
이라는 게 지역언론의 보도이
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향배는
선두를 지켜온 오거돈 전장관
과 권이사장이 점차 호각을 이
루고 있다. 권이사장은 이번이
부산시장 세번째 도전이고 과
거 두번의 경선에서 아슬아슬
하게 불리했었다. 그는 1월 2 3
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대학교
수 시절인 1 9 9 4년의 저서「부
산 대개조론-지방이여, 깨어
일어나라」를 통해 부산이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부산발전의
비전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성장동력을 잃은 지금의 부산
을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로 이
끌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2월 3일 예비후보등록 하루 전
의 부산C B S와의 특집대담에서

‘부산, 5대 명품도시 만들겠
다’는 표제로 그 포부와 청사
진을 상세히 피력하였다. 그
요약한 내용은 이러하다. 

“주일대사로 있으면서 대지진
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사고
를 직접 봤다. 부산에서 일어
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다.
궁극적으로 뉴욕이 미국경제
를 지탱하듯이 부산을 대한민
국의 뉴욕처럼 만들고 싶다.
지금까지 경선은 당원ㆍ대의
원들이 결정적으로 후보자를
뽑는 역할을 해 민심 반영이
부족했다. 민심이 담긴 후보자
를 뽑는 게 중요하다. 오픈 프
라이머리로 간다면 받아들여
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의
위상이 추락해 아쉬워하는 목
소리가 많다. 자칫 제3의 도시
로 떨어질 위기여서 시민의 자
존심이 상하고 있다. 한국의
1 0 0대 기업에 부산기업은 하나
도 없다. 부산을 세계로 끌고
나가고 세계를 부산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한일관계에 대해
서는, 단기적으로 일본이 성공
한 듯 보이나 세계적으로 경멸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ㆍ문화적인 부분은 협력
해 나가면서 천천히 개선해야
한다. 한일관계가 악화된 이때
선택은 좁지만 일정 부분은 협
력해야 한다. 부산시장이 되면
고리원전 문제를 심각히 고민
하겠다. 미군 하얄리아부대가
있던 자리의 부산시민공원 부
지의 발암물질 검출 등 오염
문제는 부산대개조론에서 내
가 그림까지 그리면서 문화공
원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었다.
거기에 저수지 형태의 연못이
필요하다. 부산이 살려면 신성
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문화관광사업과 게임산
업도 부산을 유망하게 한다.
이를 기반으로 부산을 교육ㆍ
문화ㆍ관광ㆍ건강ㆍ체육의 5
대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
1 9 4 7년 부산 중구 보수동생

으로 경남중ㆍ경남고를 거쳐
연세대 정외과, 동대학원 행정
학과졸, 일본 쓰쿠바대 도시사
회학 박사이고 동아대 행정학
과 교수ㆍ한국행정학회 이사
ㆍ동아대 초대 교수협의회 의
장ㆍ동아대 기획실장ㆍ중앙도
서관장ㆍ병원건립추진본부장
ㆍ사단법인 도시발전연구소장
ㆍ영호남 민간인협의회 공동
대표ㆍ흥사단부산지부장ㆍ동
평의회 의장ㆍ부산공선협 공
동대표ㆍ부산정사협 집행위원
장ㆍ부산MBC ‘지방시대 부산,
권철현입니다’진행 3년6개월
ㆍ국회의원 재선ㆍ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장ㆍ동 대변인ㆍ
동 기획위원장ㆍ동 이회창후
보비서실장ㆍ동 부산시지부위
원장ㆍ동 이명박대통령후보
특보단장ㆍ주일대사 등을 지
내고 현재 새누리당의 상임고
문으로 있다. 

1 12 0 1 4년 3월 1일 토요일 제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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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집주論語集注 권일
卷一[논어집주 1권]

•학이學而 제일第一 [제1편
학이]
此爲書之首篇차위서지수편,

故所記多務本之意고소기다무
본지의, 乃入道之門내입도지문
ㆍ積德之基적덕지기ㆍ學者之
先務也학자지선무야. 凡十六章
범십육장. 
이것[학이]이, 이 책의 첫 편

이 되기 때문에 그 기록된 것
에, 근본에 힘쓰라는 뜻이 많
고, 이것이 바로 도에 들어가
는 문이요 덕을 쌓는 바탕이므
로 배우는 자가 먼저 힘써야
할 바이다. [이 편은] 무릇 1 6
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01-01-01. 子曰자왈; “學而
時習之학이시습지, 不亦說乎
불역열호!”
공자께서 말하기를“배우고 때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
랴!”하였다. 
說설, 悅同열동. •學之爲言效

也학지위언효야. 人性皆善인성개
선, 而覺有先後이각유선후, 後覺者
必效先覺之所爲후각자필효선각지
소위, 乃可以明善而復其初也내가
이명선이복기초야. 習습, 鳥數飛也
조삭비야. 學之不已학지불이, 如鳥
數飛也여조삭비야. 說열, 喜意也희
의야. 旣學而又時時習之기학이우
시시습지, 則所學者熟즉소학자숙,
而中心喜說이중심희열, 其進自不
能已矣기진자불능이의. 程子曰정
자왈; “習습, 重習也중습야. 時復
思繹시부사역, 浹洽於中협흡어중,
則說也즉열야.”又曰우왈; “學者
학자, 將以行之也장이행지야. 時習
之시습지, 則所學者在我즉소학자
재아, 故悅고열.”謝氏曰사씨왈;

“時習者시습자, 無時而不習무시이
불습. 坐如尸좌여시, 坐時習也좌시
습야. 立如齊입여재, 立時習也입시
습야.”
설說은 열悅과 같다. •학學이

라는 말은 본받는다는 것이다. 사
람의 성품은 다 착하지만 깨달음
에는 선후가 있는데 뒤에 깨달은
사람이 반드시 먼저 깨달은 사람
의 행위를 본받아야 바로 최선이
분명해지면서 그 본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다. 습習은 새가 자
주 날아다니는 것이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마치 새가 자주
날아다니는 것과 같다. 열說은 기
뻐한다는 뜻이다. 이미 배운 것을
또 수시로 되익히면 배운 게 더
익어 마음속으로 희열이 생기고,
그 나아감이 절로 그만둘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자가 말하기를

“습習은 거듭하여 익히는 것이다.
때때로 다시 생각하고 연역演繹하
여 마음에 흡족해지면 그게 기쁨
인 것이다”하였다. 또 말하기를
“배우는 것은 장차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배운 것을 수시로 익히면

그 배운 게 내 몸속에 젖은지라
내가 기쁜 것이다”하였다. 사씨
謝氏가 말하기를“때때로 익힌다
는 것은 이를 익히지 않을 때가
없다는 것이다. 앉아 있음에 시동
尸童과 같이 하는 것은 앉아 있을
때 익히는 것이고, 서서 가지런히
재계齋戒하는 것은 서 있을 때 익
히는 것이다”하였다. 
•원주 : 입立，원작原作 일

一，거청방송대자본개據淸�宋大
字本改. 
[입여재立如齊의] 입立은 원래

일一로 되어 있으나 청나라 때 모
방한 송宋의 대자본大字本에 의거
하여 고쳤다. [중화서국본中華書局
本] 
•주 : 사씨謝氏는 사량좌謝良

佐를 말한다. •사량좌謝良佐
( 1 0 5 0∼1103) : 송宋나라 채주蔡
州 상채上蔡 사람으로 자가 현도
顯道이다. 정호程顥와 정이程�의
학문을 따랐으며, 유작游酢ㆍ여대
림呂大臨ㆍ양시楊時와 더불어 이
정二程 문하 4대 선생으로 불린
다. 신종神宗 원풍元豊 8년에 진
사進士가 되었다. 응성현應城縣
지사知事를 역임하고, 휘종徽宗
때 서경西京 죽목장竹木場의 감사
를 지냈는데 앉아서 비난하는 말
을 하다가 하옥되고 평민으로 폐
하되었다. 사서史書의 암기력이
매우 뛰어났다. 죽어서 시호는 문
숙文肅이다. 저서에‘논어설論語
說’과‘상채어록上蔡語錄’이 있
다.

01-01-02. 有朋自遠方來유
붕자원방래, 不亦樂乎불역낙
호!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랴!
樂악, 音洛음락. •朋붕, 同類也

동류야. 自遠方來자원방래, 則近者
可知즉근자가지. 程子曰정자왈;

“以善及人이선급인, 以信從者衆이
신종자중, 故可樂고가락.”又曰우
왈: “說在心열재심, 樂主發散在外
낙주발산재외.”
악樂은 음이 락洛이다. •붕朋

은 같은 무리이다. 먼 지역에서
벗이 찾아온다면 가까이 있는 벗
이 올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정자가 말하기를“내가 남
에게 좋은 일을 하면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히 즐겁다”하였다. 또 말하기
를“기쁨은 마음속에 있고 즐거움
은 주로 밖으로 발산한다”하였
다. 

01-01-03. 人不知而不 칫인
부지이불온, 不亦君子乎 불역
군자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칫온, 紆問反우문반. •칫온, 含
怒意함노의. 君子군자, 成德之名성
덕지명. 尹氏曰윤씨왈; “學在己학
재기, 知不知在人지부지재인, 何칫
之有하온지유.” 程子曰정자왈;

“雖樂於及人수낙어급인, 不見是而
無悶불현시이무민, 乃所謂君子내
소위군자.”愚謂及人而樂者順而易
우위급인이낙자순이이, 不知而不
칫者逆而難부지이불온자역이난,
故惟成德者能之고유성덕자능지.
然德之所以成연덕지소이성, 亦曰
學之正역왈학지정ㆍ習之熟습지숙
ㆍ說之深열지심, 而不已焉耳이불
이언이. •程子曰정자왈; “樂由說
而後得낙유열이후득, 非樂不足以
語君子비낙부족이어군자.”
온칫은 우紆와 문問의 반절음反

切音이다. •온칫은 노여움을 품
는다는 뜻이다. 군자君子는 덕을
완성한 사람이다. 윤씨尹氏가 말
하기를“학문은 자신에게 달려 있
고,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은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니 어찌 화
를 낼 까닭이 있겠는가”하였다.
정자가 말하기를“비록 남에게 미
치도록 하는 게 즐겁지만 옳은 일
을 하면서 출사出仕하지 못하더라
도 번민하는 일이 없어야 이른바
군자라 할 것이다”하였다. 내가
[사서장구집주를 편찬한 주자朱子
자신이다. 이하 같다] 생각하건대,
사람들에게 이르도록 하되 즐거운
것은 순리順理라서 쉽고, 알아주
지 않는데도 섭섭해 하지 않는 것
은 역리逆理인지라 어렵다. 그러
므로 오직 덕을 이룬 자만이 가능
한 것이다. 그러나 덕을 이루었다
는 것은 또한 올바른 배움과 익숙
한 익힘과 깊은 희열이 그치지 않
음을 이르는 것이다. •정자가 말

하기를“즐거움은 기쁨으로 말미
암은 이후에야 얻어지는 것이니
즐겁지 아니하면 족히 군자라
할 수 없다”하였다. 
•주 : 윤씨尹氏는 윤돈尹焞을

말한다. •윤돈尹焞( 1 0 7 1∼1142) :
북송北宋 시대 낙양洛陽 사람으로
윤원尹源의 손자이고, 자는 언명
彦明, 호는 삼외재三畏齋이다. 과
거에 나가지 않고 정이程�의 말
년 제자로 공부에 열중하였다. 정
강靖康 때(1126) 종사도種師道의
추천으로 황제의 부름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은둔하였으며, 화정
처사和靖處士라는 시호를 받았다.
금金나라가 낙양을 침범하자 고향
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 살았다.
소흥紹興( 1 1 3 1∼1162) 초기에 숭
정전 설서崇政殿說書와 예부시랑
겸시강禮部侍郞兼侍講이되었는데
금나라와 화의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관직을 떠난 뒤에는 평강
平江에 은거하였다. 저서로‘맹자
해孟子解’와‘화정집和靖集’이 있
다.

01-02-01. 有子曰유자왈:
“其爲人也孝弟 기위인야효제,
而好犯上者 이호범상자, 鮮矣
선의; 不好犯上불호범상, 而
好作亂者이호작란자, 未之有
也미지유야. 
유자가 말하였다. “그 사람

됨이 효성스럽고 공손한데 윗
사람에게 덤벼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에게 덤
벼들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난
리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경우
는 없다.
弟제ㆍ好호, 皆去聲개거성. 鮮

선, 上聲상성, 下同하동. •有子유
자, 孔子弟子공자제자, 名若명약.
善事父母爲孝선사부모위효, 善事
兄長爲弟선사형장위제. 犯上범상,
謂干犯在上之人위간범재상지인.
鮮선, 少也소야. 作亂작란, 則爲悖
逆爭鬪之事矣즉위패역쟁투지사의.
此言人能孝弟차언인능효제, 則其
心和順즉기심화순, 少好犯上소호
범상, 必不好作亂也필불호작란야. 

제弟와 호好는 모두 거성이다.
선鮮은 상성이고 아래도 같다. •
유자有子는 공자의 제자이고, 이
름이 약若이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효孝이고, 형과 어른을 잘
섬기는 것이 제弟이다. 범상犯上
은 윗사람의 일에 간섭하여 권리
를 침범하는 것을 말한다. 선鮮은
적다는 뜻이다. 작란作亂이란 마
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
리를 거스르며 다투고 싸우는 일
이다. 이것은 사람이 효성스럽고
공손할 수 있으면 그 마음이 온화
하고 순順하여 윗사람에게 대들기
를 좋아하는 사람은 적고 반드시
난亂을 일으키기를 좋아하지 않는
다는 말이다.

01-02-02. 君子務本군자무
본, 本立而道生본립이도생. 孝
弟也者효제야자, 其爲仁之本與
기위인지본여!”
군자는 근본에 힘쓰나니 근

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 효도
와 공손이라는 것이 인仁을 행
하는 근본이 아니랴!”

與여, 平聲평성. •務무, 專力也
전력야. 本본, 猶根也유근야. 仁者
인자, 愛之理애지리, 心之德也심지
덕야. 爲仁위인, 猶曰行仁유왈행
인. 與者여자, 疑辭의사, 謙退不敢
質言也겸퇴불감질언야. 言君子凡
事專用力於根本언군자범사전용력
어근본, 根本旣立근본기립, 則其道
自生즉기도자생. 若上文所謂孝弟
약상문소위효제, 乃是爲仁之本내
시위인지본, 學者務此학자무차, 則
仁道自此而生也즉인도자차이생야.

•程子曰정자왈; “孝弟효제, 順德

也순덕야, 故不好犯上고불호범상,
豈復有逆理亂常之事기부유역리난
상지사. 德有本덕유본, 本立則其道
充大본립즉기도충대. 孝弟行於家
효제행어가, 而後仁愛及於物이후
인애급어물, 所謂親親而仁民也소
위친친이인민야. 故爲仁以孝弟爲
本고위인이효제위본. 論性논성, 則
以仁爲孝弟之本즉이인위효제지
본.”或問혹문; “孝弟爲仁之本효
제위인지본, 此是由孝弟可以至仁
否차시유효제가이지인부?”曰왈;
“非也비야. 謂行仁自孝弟始위행인
자효제시, 孝弟是仁之一事효제시
인지일사. 謂之行仁之本則可위지
행인지본즉가, 謂是仁之本則不可
위시인지본즉불가. 蓋仁是性也개
인시성야, 孝弟是用也효제시용야,
性中只有箇仁성중지유개인ㆍ義의
ㆍ禮예ㆍ智四者而已지사자이이,
曷嘗有孝弟來갈상유효제래. 然仁
主於愛연인주어애, 愛莫大於愛親
애막대어애친, 故曰孝弟也者고왈
효제야자, 其爲仁之本與기위인지
본여!”
여與는 평성이다. •무務는 온

힘을 다하는 것이다. 본本은 뿌리

와 같다. 인仁이란 사랑의 이치이
고 마음의 덕이다. 인을 실천한다
는 것은 인을 행한다는 말이다.
여與는 의심스러워하는 말로 겸손
하게 물러나면서 감히 질문하지
못하는 것이다. 군자가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오로지 근본에 힘을 써
야 하며 근본이 이미 서면 도가
절로 생긴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앞에서 이른바 효제孝弟라는 것이
바로 인을 행하는 근본이니, 배우
는 자가 이를 힘쓰면 인仁의 도道
가 이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정
자가 이르기를“효제孝弟는 도리
에 공손히 따르는 덕인지라 윗사
람에게 덤비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어찌 다시 이치를 거스르고 일상
의 도리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겠
는가. 덕에는 근본이 있으니 근본
이 서면 도가 확장되어 커진다.
효제가 집안에서 실행된 다음에는
그 어진 마음으로 인애仁愛가 다
른 사물에 미치는 것이니 이른바
친함을 친하게 한 이후에야 백성
을 인애한다는 것이다. 그런 고로
인仁을 행함에 효제를 근본으로
삼거니와 성性을 논함에도 곧 인
이 효제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하였다. 혹자가 묻기를“효제가
인의 근본이라 하였으니 이는 바
로 효제로 말미암아 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닌가요?”하니,
정자가 답하기를“아니다. 인을
행함이 효제로 비롯함을 이른 것
이니, 효제는 인을 행하는 한 가
지 일인 것이다. 인을 행하는 근
본이라 하는 것은 옳지만, 그것이
곧 인의 근본이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저 인은 타고난 천성이고
효제는 그 천성을 사용하는 일이
다. 천성 가운데는 단지 인仁ㆍ의
義ㆍ예禮ㆍ지智 네 가지만 있을
뿐이니 어찌 효제가 절로 거기에
따라올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인
은 사랑을 주로 하고 사랑은 친함
을 사랑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는
지라‘효제는 인을 행하는 근본’
이라 한 것이 다 ”하 였다 . 

01-03-01. 子曰자왈; “巧言
令色교언영색, 鮮矣仁 선의
인!”
공자께서 말했다. “말을 교

묘하게 잘하고 얼굴 색을 잘
꾸미는 사람치고 어진 이가 드
물다.”

巧교, 好호. 令영 善也선야. 好
其言호기언, 善其色선기색, 致飾於
外치식어외, 務以悅人무이열인, 則
人欲肆而本心之德亡矣즉인욕사이
본심지덕망의. 聖人辭不迫切성인
사불박절, 專言鮮전언선, 則絶無可
知즉절무가지, 學者所當深戒也학
자소당심계야. •程子曰정자왈;

“知巧言令色之非仁지교언영색지비
인, 則知仁矣즉지인의.”
교巧는 아름다운 것이다. 영令

은 훌륭한 것이다. 말을 아름답게
잘하고 얼굴빛을 훌륭하게 하여
겉으로 치밀하게 꾸미며 남을 기
쁘게 하는 데 힘쓴다면 사람의 욕
심이 방자해지면서 본래 마음이
갖고 있던 덕도 없어진다. 성인의
말씀이 박절迫切하지 않아 전혀
드문 일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절대로 없다는 말임을 알 수 있으
니 배우는 자가 깊이 경계해야 마
땅할 것이다. •정자가 말하기를

“교언영색이 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인을아는 것이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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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국은 참신한 인재 등용登
用으로 타개할 수 있다. 선덕
여왕에 대해 김부식金富軾은
삼국사기에서‘여자가 왕으로
있고도 망하지 않은 것이 다
행’이라 혹평했다. 그러나 일
연一然은 삼국유사에서 선덕여
왕을 높이 평가했다. 
재위 1 4년( 6 4 6 )에 황룡사 9

층탑을 만들었는데, 1층은 일
본, 2층은 중화中華이고 점차
올라가 9층은 예맥濊貊이 되어
신라가 이들 9개국을 진압하려
는 목적으로 쌓은 것이라 하였
다. 여왕은 주변의 아홉 나라

복속이라는 새로운 어젠다를
탑으로 형상화하고 그 실현을
위해 폐출된 진지왕眞智王의
손자 김춘추金春秋와 가야계의
김유신金庾信 등 당시 비주류
를 발탁해 삼국통일의 초석을
다졌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李

成桂도 소외된 지식인 정도전
鄭道傳을 중용하여 개국에 성
공하였다. 또 황희석黃希碩이
라는 사람의 가인家人이던 박
자청朴子靑이 내시로서 출중한
것을 보고 낭장郞將에서 중랑
장을 삼았다가 궁문을 입직하
면서 그 이복아우 의안대군 이

화李和가 무단 입궁하려는 것
을 걷어차이면서 막은 것을 알
고 호군護軍으로 발탁했다. 태
조의 아들 태종은 건축에 탁월
한 그를 공조판서로까지 올려
썼다. 
정도전이 서울을 설계했다면

시공은 박자청이 했다 할 만큼
도성의 구조물은 그의 손이 닿
은 게 많았다. 종1품 지의정부
사에 이르고 세종대에 죽어 익
위翼魏의 시호를 받았다. 실록
에서 사신史臣은 그가‘미천한
데서 일어나 별 기예도 없이
영선營繕만을 감독해 지위가
재부宰府에 이르러 중의衆議를

누를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
러나 그를 발탁해 쓴 태조ㆍ태
종ㆍ세종은 왕업으로 성공했
다. 
조선말의 실학사상가 혜강惠

剛 최한기崔漢綺는 수많은 저
서 중 하나인‘선인문選人門’
에서‘만 마디 말로써 백성에
게 선을 권하는 것은 한 사람
의 현인을 천거해 선을 권함만
못하다’하였다. 참신한 인재
의 발탁 없이는 분위기의 쇄신
이 불가능하다. 
오늘 우리는 6 0억이 하나인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 한
시대의 철학은 다음 시대에 평
범한 상식에 불과하게 된다고
헨리 비처는 말했다. 조선조 5
백년은 그 초기와 달리 노비와
천출의 신분을 너무 따져 많은
인재를 땅속에 묻었다. 퇴계의
진짜 적전嫡傳 월천月川 조목
趙穆은‘대개 사람이 청파靑波
에 뜬 백로白鷺를 보고 비단같

은 날개와 백설의 꼬리를 기리
나 새는 다만 물고기를 구하여
족할 뿐이다. 천하 만물에 욕
심없는 게 없으나 능히 이를
제어해야 참된 도를 알 것이
다. 명리名利는 망신의 함정이
니 보신책으로 겸손이 으뜸이
다’하였다. 사도 바울은‘우
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으매 또한 가져갈 게 없으리
니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
면 족하며,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근원이 되거늘 이를
사모하는 자가 미혹의 올무에
걸려 근심으로 제몸을 찌른다’
하였다. 
이러한 미혹에서 벗어나려면

무심無心의 경지가 필요하고
용인에 달하려면 무언가 이러
한 경지로 넘나들 안목이 있어
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야 사
람의 마음을 투시하고 남이 보
지 못하는 걸 보게 되지나 않
을까 한다. 

령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국가경쟁력도 올라간다. 그런
시대정신과 맞닿아 있기 때문
에 새로운 여성 C E O가 나와서
여성 후배에게 꿈과 희망을 갖
고 계속 노력하라는 간단하고
명료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능력만 놓고 본다면
저보다 우수한 분들이 훨씬 많
을 수 있지만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가 인구의 5 0 %인 여성에
게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맞
물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다.”
-은행장이 될 수 있다고 생

각했었는지. 
“은행에서 3 5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은 있었다. 하지만
은행장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했다.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당
연히 잘 수행해 나가야 하고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은행들도 여성 임원을

배출하는 등‘권선주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권선주효과라고 말하는 분
도 있고 시류인사라고 하는 분
도 있고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디서 갑자
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본부장
에서 전무로 올라간다든지 한
단계씩 올라간 거다. 충분히
경험과 능력을 쌓은 분들이라
서 시류이사라고 하기보다 많
은 여성 잠재력이 폭발하는 계
기가 된 걸로 표현하고 싶다.”
- 7 4학번인데 동기 중 아직도

직장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
는지. 
“제 나이 또래 고교동창은
다들 일을 하고 있다. 교수나
의사들이 아직 일을 하고 있
고, 일반 회사는 거의 은퇴한
상황이다.”
-결혼하면 퇴사하던 게 관행

이었을 텐데 어떻게 버텼는지. 
“제가 은행에 들어왔을 때는

여자가 처음 대졸 공채로 입사
해 그런 게 없어졌을 때다. 결
혼했으니 사표 쓰라는 그런 압
력은 없었는데 큰 아이를 낳고
나서 한 달 만에 복직했고, 둘
째아이는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에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고 한 달 만에 출근했다. 제
도적으로 3개월 정도 육아휴직
이 있었지만 일손이 부족해 충
분히 휴직할 수 없었다.”
-같이 입사한 동기 중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저와 같이 입사한 5 5명 중
4명이 여자였는데 여자들은 결
혼하면서 모두 퇴사했고 남자
들도 지금은 다 은퇴하고 나만
남았다.”
- 3 5년간 일할 수 있었던 동

력은 무엇인가. 
“일 자체가 좋았다. 35년이
란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모르겠다. 지루했다거나 빨리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이 없다. 매일매일 새로운 기
분으로 출근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고, 고객을 만
나서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
어 좋았다. 남들이 들으면 거
짓말 같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어떤 면을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 어차피 은퇴
하면 쉬게 되고 그 뒤에 좋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일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즐긴다
는 생각을 갖고 일해 왔다.”
-그래도 고객을 대하면서 힘

들 때나 승진에서 남녀 차별을
느꼈을 때 사표 쓰고 싶은 생
각은 없었는지. 
“군대를 안간 데다 학교도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저보다
남자들이 나이가 많았고, 승진
이 남자에 비해 계속 늦은 편
이었다. 그때마다‘남자들은
가장이고, 일찍 승진하는 게
가정에선 좋을 수도 있다. 나
는 나이가 어리니까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보
면 자기합리화라 할 수도 있는
데 한번도 실력이 없어 뒤졌다

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저
분들이 먼저 가는 게 순리라고
할 수도 있겠다, 내 차례는 다
음에 올 것이라고 합리화하면
서.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잘
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고비를 넘
겼던 것 같다.”
일을 하는 여성에게 가장 큰

부담은 육아와 자녀교육이다.
권행장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
었다. 1991년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이 5년 해외근무를 나가게
됐는데 한편으로 남편 따라 나
가서 대학원 공부도 하고 아이
들에게 제2외국어 공부도 시키
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권행장은 일을 계속하는 길을
택했다. 직장 다니면서 혼자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녀는 큰 아
이에게‘이제부터 네가 이 집
의 가장이다. 동생을 잘 돌봐
야 한다’며 미션을 줬다. 다른
학부모와 학교 선생에게도 자
기 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
했다. 퇴근해서 집안일을 끝낸
뒤 밤 1 0시쯤에는 아이들을 각
자 방에서 나오게 했다. 1시간
정도 아이들은 책을 보게 하고
자신도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한 것이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
고 바르게 자라게 한 것 같다
고 한다. 
사실 그녀 얘기를 듣다 보니

슈퍼우먼이 따로 없다. 밖에서
일하면서도 살림살이는 전업주
부 뺨칠 정도로 잘한다. 미장
원에 파머하러 갈 때는 1주일
치 밥에 넣을 밤을 들고 가서
기다리는 동안 밤을 까곤 했
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 밤을
넣은 잡곡밥을 짓는 일과 탄산
음료 대신 보리차를 끓여 먹이
는 일 두 가지는 꼭 했다. 이
불빨래를 욕조에 넣어 직접 빨
면서 운동이 된다고 하고, 청
소하면서 스트레칭이 된다고
할 정도이니 게으른 남편들은
좋아하겠지만 워킹맘들 입에서

‘우리한테 어디까지 하란 말이

냐’고 볼멘소리가 나올만도 하
다. 게다가 그녀의 취미는 요
리. 요리해 놓고 음식이 완성
되길 기다리면서 보고서와 책
을 읽었다. 
기업은행은 홍보대사 송해가

광고하는 것처럼 중소기업만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다. 중소
기업 전담은행으로서 경쟁력도
유지해야 하고, 내실있는 은행
이 되기 위해 개인고객도 계속
확보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
고 있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인지. 
“중소기업 창조금융의 성공
모델을 많이 만들고 싶다. 기
존 고객을 잘 모시고 다양한
투융자 복합 신상품을 개발해
은행권에 확산시키려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이 평
가한 성평등지수가 세계 1 3 6개
국 중 1 1 1위로 최하위권이다. 
“한국 여성이 남편의 지갑을
다 갖고 경제권을 쥐고 있으니
까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는 높
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으론
중하위권이다. 동등하게 실력
에 따라 바뀌어가는 지금의 추
세는 바람직하다, 아직은 여성
인재풀이 적지만 앞으로는 여
성이라는 게 뉴스가 안될 것이
다. 정부도 육아정책 등에 신
경쓰고 있지만 인프라나 제도
변화도 중요하고 문화도 바뀌
어야 한다. 아이들이 갑자기
아플 때도 있다. 늦을 수도 있
고, 너그럽게 봐주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근무시간에 집중
해서 일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기업은행은 평일 오후 7시면
P C를 끄고 수요일은 오후 6시
3 0분에 끈다. 대신 분기에 며
칠씩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여성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

은 말이 있다면. 
“힘들어도 견뎌내야 한다.
필요할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
으라고 권하고 싶다. 가족과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정

과 일의 균형있는 양립을 지켜
나갈 수 있다. 또 부서이기주
의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도 많
이 한다. 부분적으로는 최적화
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를 합
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여성이 자기가 맡
은 일을 충실히 잘한다. 하지
만 부서이기주의에 빠지지 말
고 항상 시야를 폭넓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협업도 하게 되고 좋아지게 된
다.”
*권선주 행장은 : ‘여성최

초’수식어 달고 다녀…포용력
갖춘 조용한 카리스마
권 행장은 대학 졸업 때 기

자와 영어교사, 은행원의 세
가지 길을 놓고 고민했다. 결
국 그녀는 중소기업은행을 택
했다. 은행업무가 적성에 맞았
고, 은행원으로서 자부심도 크
다. 멘토링하는 후배에게도 은
행 취업을 많이 권한다. 
기업은행에서는‘여성최초’

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여성 최초 1급 승진’, ‘첫 여
성 지역본부장’, ‘첫 여성 부
행장’등. 
권행장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게 아니다. 프라이빗 뱅킹
등 전통적으로 여성이 강점을
보이는 업무에 안주하지 않고
영업 현장을 2 5년 누볐고, 금
융소비자 보호업무, 리스크관
리업무 등 새로운 업무에 항상
도전하여 남성과 당당히 경쟁
해 얻어냈다. 주방 싱크대에서
도 보고서와 책을 끼고 있을
정도로 항상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온 결과이기도 하
다. 
권행장은 여장부 스타일보다

는‘조용한 카리스마’의 수식
어가 붙곤 한다. 권위를 내세
우지 않는 따뜻한 포용력과 추
진력에 후배가 많이 따른다.
자영업을 하는 남편과 1남1녀
를 두었다. 

<權五焄>

1 32 0 1 4년 3월 1일 토요일 제156호

용인用人
權 琪 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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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경제신문 1월 1 8
일자에 실린‘권오준 포스코회
장 내정자… 5남매는 똑똑했
다’는 표제와‘경북 영주 출신
5남매 모두 서울사대부고 동
문… 후배 줄빠따 치다 무기정
학도’라는 부제의 기사이다. 

포스코 차기 회장으로 내정
된 권오준 포스코사장( 6 4 )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5남매 중
셋째다. 5남매 모두 서울사대
부고 출신이다. 17일 포스코에
따르면 5남매 모두 경북 영주
에서 태어나 서울사대부고를
나왔다. 첫째인 누나부터 셋째
인 권내정자까지는 시험을 봐
서 들어갔다. 홍보전문가인 막
내 권오용 효성그룹 고문( 5 9 )
과 그 바로 위 형은 서울사대
부중에서 곧바로 진학하는 제
도(동계진학)를 통해 입학했
다. 맨 위인 권원주씨는 1 9 6 1
년 서울사대부고에 진학한 1 6
회 졸업생이다. 경북 영주여중
에서 가장 뛰어난 재원으로 꼽
혔다. 이후 둘째 권오성씨( 1 8
회 무역업), 셋째 권내정자( 2 0
회), 넷째 권오진씨( 2 4회 의
사), 막내 권고문(26회)이
2 ~ 4년 시차를 두고 차례로 서
울사대부고에들어갔다. 
S K사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효성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권
고문은‘둘째형은공부는 잘했
지만 서울사대부고 재학중 무
기정학을 당해 5남매 가운데
유일하게 별을 달았다’고 전했
다. 권고문은‘둘째형은 반에
서 수석, 학교 전체에서 3등을
할 정도로 실력이 좋았지만 1
년 후배에게 단체기합을 준 것
이 드러나 징계를 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른바

‘줄빠따’를 때렸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영국 신사처
럼 행동하는 권내정자의 요즘
모습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학창시절의 추억인 셈이다. 고
등학교에 다닐 때는 시험점수
가 제일 좋아 담임선생이 반장
을 시키려 했지만 스스로‘촌
놈이 반장이라니 도저히 할 자
신이 없다’며 포기한 일화도
있다고 한다. 스스로 몸을 낮
추면서도 항상 소신을 지켜왔
다는 점에서 지인들은 권내정
자가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포스코를 초일류기업으로키워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섯 남매가 모두 서울로 진

학했지만 집안이 넉넉했던 것
은 아니다. 권고문은‘당시 영
주에서 서울로 오려면 중앙선
기차로 거의 하루 종일 걸렸지
만 큰 도시에서 아이들을 교육
시켜야겠다는부모님의 의지가

워낙 강했다’고 전했다. 그는
‘상경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어머니는 서울에서 스테인리스
식기를 잔뜩 사 고향에 돌아가
팔곤 했으며, 돼지나 닭을 치
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서울
사대부고는 이 가족의 학교 사
랑을 높이 평가해 막내 권고문
이 졸업하던 해인 1 9 7 4년 특별
감사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다음은 인터넷신문‘뉴스웨
이’1월 2 0일자에 나간‘권오
준의 포스코에 거는 기대’라는
제하의 기사이다. 

권오준 포스코 차기 회장 내
정자가 포스코 챙기기 행보에
나섰다. 권내정자는 이번 주부
터 비공식적으로 업무파악에
들어갔다. 20일 포스코에 따르
면 권내정자는 2 0일부터 포스
코의 각사업부문을 방문하며
비공식적 업무파악에 들어간
다. 현재 포스코는 포항과 광
양제철소를 중심으로 기술ㆍ기
획재무ㆍ성장투자사업ㆍ탄소
강사업ㆍ경영지원ㆍ스테인리
스사업의 6개 사업부문과 마케
팅ㆍC Rㆍ원료 등의 3개 본부
로 구성됐다. 먼저 이들 주요
부서의 보고를 받은 후 순차적
으로 계열사에 대한 업무보고
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같은

권내정자의 움직임에 대해 포
스코 내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포스코의 내
부관계자는 권내정자의 성품상
미리 업무파악을 해 놓고 방안
을 구상하는 스타일이라면서 3
월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지금
은 포스코 내부조직과 현안을
둘러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내정자는 마음이

급하다. 현재 국내외 철강업계
에서 포스코는 확고하다 하지
만 공급과잉과 중국산 저가제
품에 고전하고 있는 한편 2 0 1 0
년에 영업이익이 5조7 3 8 3억 원
을 달성한 이후 매년 하향곡선
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술통으로 불리는 권내
정자는 자신의 전공인 기술개
발을 통해 글로벌소재업체로
거듭나 현재의 포스코 위기를
타개할 의지다. 철강업계는 권
내정자가 신소재개발에방침을
둔,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 청
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그는 지난 1 5 ~ 1 6일
C E O추천위원회 면접에서‘기
술과 마케팅을 융합해 경쟁력
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
다. 

다음은‘중소기업뉴스’1월
2 7일자의‘기업인사이트’란에
‘권오준의 포스코, 비철기업
마구잡이 인수, 잃어버린 5년,
쇳충이DNA 되살려 대박 담금
질할까’라는 제목으로 나간 기
사이다. 

지난 1일 포스코가 인도네시
아에 세운 인니제철소에서 사
고가 발생했다. 제철소 고로高
爐의 출선구出銑口에 균열이
발생했다. 틈새로 쇳물이 흘러
내렸다. 지난해 1 2월 2 3일 화
입식을 갖고 공장을 가동시킨
지 일주일 만이다. 화입식 직
후 고로에서 쇳물이 흘러나오
는 사고가 난 것은 포스코 철
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실적 악화에 사고까지 겹쳤다.
안그래도 포스코는 지난 수년
동안 고전에 고전을 거듭했다.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결정
타였다. 지금 포스코는 잃어버
린 5년을 보냈다는 평가를 받
는다. 포스코는 2 0 0 8년에 매출
4 1조 원, 영업이익 7조 원의
초우량기업이었다. 영업이익률
은 1 8 %에 달했다. 위대한 기업
이었다. 정작 2 0 1 3년 영업이익
은 2 0 0 8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영업이익률은 5 %다.
고만고만한 기업 수준이다. 실
적만 놓고 보면 포스코는 위대
한 기업에서 평범한 기업으로
전락했다. 물론 외부환경적 요
인이 컸다. 2008년 금융위기로
시작된 전세계 경제침체로 철
강수요가 쪼그라들었다. 세계
철강시장은 사실상 아르셀로미
탈과 신일본제철과허베이ㆍ바
오산이 유럽과 일본ㆍ중국 철
강시장을 분점한 구조다. 게다
가 이들은 불황에도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가격까지 낮췄다. 과
잉생산이 발생했다. 여기에 원
자재가 상승까지 겹쳤다. 포스
코로선 사면초가였다. 
그렇다고 포스코가 하늘만

탓하며 넋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
응했다. 경쟁 철강업체들의 마
수가 미치지 않는 신시장을 개
척했다. 인도와 베트남과 인도
네시아에 공장을 세웠다. 중국
에도 여러 곳에 공장을 건설했
다. 단순히 철강제품을 팔고
마는 게 아니라 현지에 공장을
세워 해당 시장의 철강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철
강일변도의 사업 포트폴리오도
재편한 셈이다. 포스코는 적극
적으로 인수합병시장에 뛰어들
었다. 비철기업을 마구 인수했
다.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굵직
한 인수합병도 성사시켰다. 현
재 포스코의 계열사는 7 0개가
넘는다. 몇년 사이에 두배 가
까이 늘었다. 게다가 해외자원
사업에도 주머니를 아낌없이
열었다. 원재료 상승 압박을
해소하가 위해서였다. 철강업
체 사이에선 원자재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였다. 포스코는 동
남아와 남미부터 아프리카와
시베리아에 이르기까지 종횡무
진하며 해외자원개발에 매진했
다. 지난 5년 공격적인 경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결과적으로 지금 포스코는

위기다. 이 모든 전략이 오히
려 상황을 악화시켰기 때문이
다. 외환에 내우까지 겹쳤다.
포스코가 환골탈태해아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은 이유다. 투자
자들과 전문가들은 당장 적자
투성이의 해외공장을 정리하라
고 난리다. 2012년에 중국과
인도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서 일제히 당기순손실이 나면
서 실적을 악화시켰다. 아연도
금강판을 만드는 중국 다렌공
장은 자본잠식 상태다. 돈 못
버는 비철계열사를 구조조정해
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다시
철강에만 집중하라는 주문도
이어진다. 쇳충이는 쇳물만 먹
어야 한다는 논리다. 포스코가
철강에 집중해야 한다는 건 맞
다. 포스코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최고경영자가 흔들리는
C E O리스크를 여전히 안고 있
다. 태생적 약점이다. 그러니
진득하게 수확기를 기다리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어떤 사
업은 정리해야 하고 어떤 건
정돈해야 하는데도 도매금으로
넘어가기 쉽다. 여론이 그런
포스코를 더 흔든다. 당장 갈
아엎으라고 요란을 떨기 마련
이다. 그런 여론에 휘둘렸다가
는 실적 악화를 견뎌가며 심어
놓은 성장의 씨앗들이 싹도 못
틔울 수가 있다. 분명한 건 포
스코는 과거의 실패를 인정해
야 한다는 거다. 그렇다고 과
거를 모두 부정할 필요는 없
다. 권오준 신임회장의 머릿속
이 복잡한 이유다.  

<權五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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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에서 계속

사단법인 임진란정신문화선
양회에서는 2 0 1 3년 1 0월 3 0일
‘임진란문헌목록壬辰亂文獻目
錄’ⅠㆍⅡ권을 펴냈다. 문화
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ㆍ안동
시가 후원하였고 크라운판으로
Ⅰ권이 5 0 0여 면, Ⅱ권이 4 6 0
여 면이다. 동 선양회의 이종
남李種南 회장은 그 발간사에
서 대략 이렇게 밝히고 있다. 

4 2 0년 전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전쟁은 조선의 역
사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을 뿐
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정치ㆍ
경제ㆍ문화의 기반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대변혁
을 초래한 임진란 7주갑( 4 2 0
년)을 맞이하여 임진란정신문
화선양회는 주최자인 문화체육
관광부ㆍ경상북도ㆍ안동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임진란 7주갑
기념 학술문화대제전을 주관해
왔다. 
이 학술문화대제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학술문
화행사이다. 임진란정신문화선
양회는 이 행사에서 얻어진 결
과를 하나하나 모아 서책을 순
차적으로 간행하도록 계획해왔
다. 따라서 4차에 걸쳐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의 결과와 그간
학계에서 연구한 관련논문을
수록한‘임진란연구총서’에 이
어‘임진란문헌목록’을 간행하
게 되었다. 이 서책은 임진란
관련 고문헌에 대한 종합적인
목록 내지 자료집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임란기 여러 형태

로 난국에 참여한 선현의 고문
서나 고문헌을 망라해서 조사
하고 이를 알기 쉽게 탈초脫草
ㆍ해설하는 동시에 고문서나
고문헌 중에서 중요한 자료 전
체를 해설하여 이들 모두를 담
기로 하고 이 작업을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고
전문학회에 의뢰하였다. 
이 자료집에는 임란 극복에

크게 기여한 지도자들의 삶의
궤적 내지 발자취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앞으로 간행되는, 임
란 지도자 각자의 삶의 궤적을
총망라 수록할‘임진란위훈록’
과 더불어 이런 기록을 체계적
으로 집대성하면 임진전쟁의

전개과정 내지
그 전모를 파악
하여 임란사를
올곧게 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하리라 믿는다. 

이 문헌록에는 임란시의 선
대인물 4 0 7인의 문헌에 관한
기록이 가나다순의 목록에 따
라 실려 있다. 그 가운데 우리
안동권씨인은 0 1 8의 권도權濤
(복야공파 2 3세 동계東溪 충강
공忠康公)에서부터 028 권협權
�(추밀공파 2 2세 석당石塘 충
정공忠貞公)까지 1 1인이 올라
있다. 위 2인 외의 수록자 명
단은 다음과 같다. 
019 권두문權斗文(검교공파

2 1세 좌통례 남천南川)
020 권득기權得己(추밀공파

2 3세 좌랑 만회晩悔)
021 권벽權擘(추밀공파 2 1세

예조참의 습재習齋)
022 권율權慄(추밀공파 2 2세

도원수 만취당晩翠堂 충장공忠
莊公)
023 권응수權應銖(복야공파

2 3세 백운재白雲齋 충의공忠毅
公)
024 권준權俊(추밀공파 2 3세

병마사 안창군安昌君)
025 권춘란權春蘭(별장공파

2 4세 사간司諫 회곡晦谷)
026 권태일權泰一(별장공파

2 5세 형조참판 장곡藏谷)
027 권필權�(추밀공파 2 2세

동몽교관 석주石洲)
비매품이고 연락처는 0 1 0 -

8721-3174 유한성 수석부회장
이다. 

임진란문헌목록’ⅠㆍⅡ권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에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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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2월 초 싱가포르에 다녀왔
다. 1990년의 첫 방문 후 오랜만에 가
보니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공항에서
센토사S e n t o s a섬으로 가는 1 0차선 해저
터널이 인상적이고, 내가 머문 싱가포
르 남단의 센토사코어W호텔 부근에는
신흥 고급 주택이, 강 포구에는 개인용
고급 선박이 즐비하게 정박되어 있으면
서 변모된 주민의 문화생활 모습을 보
여주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반도 남단의 적도

아래 위치한 6 4 6㎢ 면적의 본섬과 6 0여
개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형 국가
이다. 1819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래플
스경이 상륙하여 자유무역항으로 발전
시켰으며 2차 대전 후에 말레이시아의
한 주로 편입되었다가 1 9 6 5년에 분리
독립하였다. 독립 당시의 국민소득은
2 0 0불 수준이고, 빈곤과 질병이 난무하
던 소국이 지금은 동남아시아의 정치ㆍ
경제ㆍ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수준의 아시아 최고
선진국으로 되었다. 
이는 오직 1 9 5 9년부터 3 1년을 집권한

리콴유李光耀 수상의 철권정치가 이룬
결과이다. 그는 부존자원이 없는 이 작

은 도시국가를, 몸소 실천하는 성실을
모범으로 하여 철저한 반공과 부정부패
의 척결이라는 동양적 가치관을 앞세운
국가개조론을 시행하여 현대식 과학도
시국가로 재건하였다. 싱가포르는 무역
자유화와 외자유치를 통한 세계비지니
스센터의 유치를 촉진하면서 외국 기업
에 5 ~ 1 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등의 유인책으로 다국적기업 6천여 개
가 상주하는 무역ㆍ금융ㆍ교통의 글로
벌 중심지가 되게 하였다. 클린c l e a nㆍ
그린g r e e n정책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
고, 공공주택 프로그램을 성공시켜 국
민 90% 이상의 주택문제를 해결하였
다. 특히 철저한 능력위주 교육과 국가
이데올로기인‘국가애國家愛’를 교육에
반영시켜 국민의 정신을 개조하여 오늘
의 싱가포르를 이루었다. 
싱가포르는 현재 5 4 0만 인구에 한국

교민 1만6천여 명이 포함되어 살고 있
다. 중국계가 전체의 7 8 %이고 말레이
계가 14%, 인도계 7%, 기타 1 %로 구성
된 여러 민족이 저마다의 문화를 지키
며 살고 있다. 한국은 여기에 1 9 7 0년
통상경제대표부를 설치한 뒤 1 9 7 5년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2 0 0 6년 3월 한싱
F T A를 채결하였다. 현재 싱가포르는
우리의 5위 교역국이다. 1990년대 초
쌍용건설이 세운‘래플시티’상징 건물
은 지금도 찬란히 빛나고 있다. 
싱가포르는 관광천국이다. 우선 상하

常夏의 나라로서 연중 내내의 사계절
관광이 가능하다. 아열대성 몬순 기후
로 사철 고온다습하나 태풍이 없어 언
제든 관광하기에 좋다. 그리고 출입국
이 용이하다. 한국과는 하루에도 수편
의 항공기가 운항되고 비행시간도 6시
간에 시차가 1시간 늦어 여행에 불편이
없다. 그리고 최근 인천공항처럼 싱가
포르는 예전부터 공항입출이 간편하다.
다음으로 교통이 편리하다. 버스와 택
시는 물론 쾌속열차 MTR(mass rapid
t r a n s i t )이 이용하기 좋다. 버스는 운임
도 싸고, 하루 종일 또는 3일 동안 제
한 없이 탈 수 있는 익스플로러 버스와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트램t r a m형 버
스, 그리고 트롤리도 있다. 택시 요금도
저렴하나 요일별, 시간별로 가산요금제
이다. MTR도 동서선과 남북선이 있고,
창이 국제공항까지 연결되어 있다. 

싱가포르에
는 명물음식이
많다. 고급 레
스토랑부터 저
렴한 서민 식
당까지에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이 있다.
특색있는 식도
락을 즐기려면
호커스H a w k e r s
라는 노점촌을
찾아가면 중국
ㆍ인도ㆍ아랍
등 각국의 요
리를 맛볼 수
있다. 특히 닭

고기를 특수 종이에 싸 푹 익힌 페이퍼
치킨, 굵고 노란 계란 국수에 숙주나
새우 등 여러 고명을 넣은 호키엔미,
한국 신선로 스타일의 닭고기 수프에
해물과 소채를 넣어 먹는 스팀보트, 찜
닭과 닭국물로 지은 밥 치킨라이스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요리이다. 그
밖에 상큼한 남국의 과일을 즐길 수 있
다. 식료품의 9 9 %를 외국에서 수입하
지만 슈퍼마켓에는 두리안ㆍ망고스틴
ㆍ망고ㆍ람부탄ㆍ멜론ㆍ용과(선인장
열매) 등 열대성 과일이 넘쳐난다. 
싱가포르는 쇼핑천국이다. 예부터 싱

가포르는 홍콩과 같이 모든 물품이 면
세로 유통되고 있다. 세계 일류 브랜드
가 집결된 오차드 거리는 쇼핑관광지로
유명하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1 0 0불 이
상 구입한 물품은 출국장에서 3 %의 소
비세를 환급받게 된다. 그리고 관광명
소가 다양하다. 싱가포르항의 수호신으
로 불리는 멀라이언(사자) 공원ㆍ오키
드 가든ㆍ동물원ㆍ식물원ㆍ자연공원ㆍ
주롱 새 공원 등 각종 테마공원과 야외
쉼터 이스트코스트 파크 등이 있으며,
나이트 사파리 등 밤 관광명소도 많고
연령별 계층별로 즐길 수 있게 되어 있
다. 싱가포르강 동쪽의 뉴브리지로드
일대의 마리나만에서는 차이나타운의
중국풍과 인도계 및 아랍계 문화도 즐

길 수 있다. 골프장도 1 0여개나 있다.
특히 본섬에서 0.6km 떨어진 센토사섬
은 전체가 관광단지이다. 센토사섬은
동서 4km, 남북 1 . 5 k m로 말레이어로
‘평화와 고요’의 뜻이다. 2차 대전 당
시부터 1 9 7 0년까지 전체가 군사기지였
으나 지금은 정부의 관광 개발 계획에
따라 대규모 위락단지로 조성되었다.
고급호텔과 카지노ㆍ박물관ㆍ대형 수
족관ㆍ유니버설 스튜디오 및 각종 놀이
터와 골프장이 있다. 
싱가포르는 길거리ㆍ물ㆍ정치의‘3대

클린’의 나라로 대변되고 있다. 이처럼
‘클린시티’가 선포된 이곳 여행시에는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행위에 벌칙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공건물이나
차량 내부ㆍ일반 상점거리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껌의 판매도 금지되어 있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으면 1 ~ 2천
달러의 무거운 벌금을 물린다. 무단횡
단에는 5 0달러가 부과된다. 
9 0년도 방문 당시 싱가포르 관료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과 박정희 대통령
의 치적을 극찬하던 생각이 났다. 이번
방문에서 리콴유 수상의 치적과 싱가포
르 국민의 훌륭함에 감명받았다. 그리
고 열대림 가로수로 덮인 깨끗한 초록
빛 도시와 아름다운 남국의 풍치는 마
음을 사로잡았다. 

▲ 싱가포르의 관광지 센토사섬

▲9 0년대 쌍룡건설이 지은 싱가포르의 상징 래플
시티 건물

토막 기행

관광천국 싱가포르
權 海 兆

편집위원

안동권씨 추밀공파종회가 2 0 1 3년 1 2
월 1 9일 1 1시 서울 장충동 자유총연맹
회관에서 제2 5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참석자는 8 0여 명이었다. 권혁승權赫昇
회장의 인사말이 있고 경과보고가 이어
졌다. 
경과보고에서, 북한지역에 묘소가 소

재하여 성묘와 세사를 받들지 못하고
있는 추밀공의 손자 문청공文淸公( 1 2세
휘 단�, 1228~1311)ㆍ증손문정공文正
公( 1 3세 휘 보溥, 1262~1346)ㆍ현손충
정공忠靖公( 1 4세 휘 고皐, 1294~1379)
3대를 충정공의 3남인 정간공靖簡公( 1 5
세 휘 희僖, 1319~1405)의종회에서 고
양시 성사동에 소재하는 정간공 묘역하
에 신건하는 재사에 봉안하고자 추진하
고 있는 현안 사항이 보고되었다. 
이 안건은 절차상 의안으로 상정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반가운 소식을 전
하는 보고사항으로 청취되어 참석자들
의 환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토의나
가부 결의가 있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
서 그 구체적인 내역과 계획에 대한 제
안설명이나 유인물 자료 등이 수반된
것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후문과 이론異論

이 두 가지로 갈
라져 나가게 되
었다. 
하나는, 문청공

과 문정공의 후
손 종주가宗胄家
계통이 창화공昌
和公(문정공의
장자 휘 준準)
종중에 있어 창
화공종회와의 협
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합의가 있었느냐,
그리고 계방季房
인 정헌공正獻公

(문정공의 3남 휘 후煦)의 종중과도 신
중한 협의를 거쳤느냐, 충정공은 그 장
방 판서공계의 여주 참의공 문중에서
설단봉사設壇奉祀를 하려는 의논도 있
었던 바인데 그 계방인 정간공종중에서
제향을 받들도록 그쪽과 협의된 바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여러 협의
와 승인 등의 사실이 있었는지 아는 이
가 없는 것이었다. 
하나는 위선지심이 있는 자손이라면

누구나 기꺼이 환영할 일로서 소식을
듣는대로 협력하여 마지않을 바인 것이
사리이고, 지차 문중이라 하더라도 거
금의 재정을 투입하여 큰일을 솔선하고
있다면 바람직한 일인데 거기에 사전
협의 등을 이유로 여러 시비가 일어나
는 것도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의논
이었다. 
한편 회의에서는 현년도에 2백만 원

의 흑자를 기록한 결산안과 신년도 예
산안이 상정 통과되었다. 금년에 회지
가 발간되지 못했는데 명년도에는 이를
발간할 수 있도록 회원의 투고를 부탁
하는 등의 공지사항도 광고되었다. 

<權貞澤>. 

추밀공종회 2 5차 정기총회

▲추밀공종회의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안동권씨요산회安東權氏樂山
會가 1월 1 8일 토요일 1 1시 서
울 도봉구 도봉산 대등산로 입
구 산음식거리의‘엄마네산두
부’식당 2층에서 갑오년 신년
교례회를 열었다. 20여 명 회
원이 참석하였고 권병일權炳逸
총무의 사회로 시조묘소를 향
한 요배에 이어 권오훈權五焄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감회를
말하였다. 권오훈 회장은 8년
전 2 0 0 6년 5월 도봉산의 선인
봉 하 도봉서원 뒤안에서 창립

발기인총회를 열고 5 0여 발기
인이 모여 산신께 창립고유를
한 이래 요산회는‘요산요수樂
山樂水’의 취지에 따른 무색투
명의 모임이 잘 이루어져 한때
1백여 회원이 참집한 적도 있
으나, 얼마 지나지 않은 세월
에 유명을 달리한 회원이 여럿
이고 남은 회원도 노화와 더불
어 월례등산에 나오는 일이 점
차로 줄고 있음에 서글픔과 금
석지회를 느낀다는 요지의 인
사말을 하였다. 

이어 권영익權寧翼 왕회장往
會長의 요산회가 침체하지 않
도록 차세대의 적극적인 수혈
을 통해 새해의 활기를 불어넣
자는 격려의 덕담이 있고, 권
익현權翊鉉 고문이 건배사를
통해, 그동안 요산회 산행에
오래 동참해 오면서 이곳저곳
못보던 산천경관도 구경하고
건강을 되찾는 데 적잖이 덕이
되었으나 이제 고령과 기력저
하로 더 이상 산행에 나서는
것이, 매번 다른 회원들에게
부담이나 주는 것 같아 조만간
‘탈회’를 해야 하는 것이 부득
이하겠다는‘고별사’를 하여
좌중을 숙연하게 하였다. 
요산회의 2월 시산제始山祭

는 2월 1 5일 토요일 1 2시에 서
울 종로구 무악동 인왕산 선바
위 뒤의 너럭바위에서 행하였
다. 토지지신土地之神에게 올
리는 이 고유제告由祭는 새해
에 산악인이 산행을 시작하며
안녕을 보우하도록 산신에게
기원하는 행위로서 간략한 주
과의 제물을 진설하고, 권오훈
회장이 헌관이 되고 권희철權
凞哲 회원이 축관이 되어 행하
였고 참제원은 역시 2 0수 명이
었다. 이날 회원들은 전철 3호
선 경복궁역 ①번출구에서 모
여 이곳으로 이동하였는데 현
저동과 서대문밖 일대가 널리
내려다보이는 숨은 절경의 인
왕산 선바위 뒷산이 처음인 회
원이 거개였다. 행사와 음복요
기를 마친 회원들은 성벽길로
거의 하산하고 권오훈 회장의
안내로 대개 초행인 5인만이
성벽길로 인왕산의 정상까지
올라가 홍제동 전철역 방향으
로 종주 하산하는 등산로를 완
주하며, 서울의 복판에 자리하

여 있을 것은 다 갖추고 있다
는 표고 3 3 8미터의 인왕산 등
산로 처처에서 만나는 절경에

단속적으로 벌어지는 입을 다
물지 못했다. 
<사진ㆍ글 權炳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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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요산회 3·4월 산행 안내

안동권씨요산회安東權氏樂山會의3월과 4월 정례산행을 북한산둘레길 일주장정의 제3회와 4
회차로서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노약자와가족의 동반을 환영합니다. 

3월 정례산행
3월의 정례산행은 북한산둘레길 일주장정의 제4회차로서그 0 4번‘솔샘길’, 북한산생태숲앞

에서 정릉주차장까지 2 . 1㎞, 난이도하의 구간을 1시간 반에 걸쳐 걷습니다. 

일시 : 2014년 3월 1 5일 토요일 1 0시 3 0분
장소 : 서울 강북구 삼양동 북한산생태숲앞버스종점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길음역 ③번출구에서 1 1 1 4번 버스를 타고 삼양동 북한산생태숲앞종
점에서 하차. 

준비물 : 등산복장에간편 이동음료
연락처 : 권병일 총무 0 1 1 - 2 8 9 - 1 7 4 7ㆍ0 1 0 - 7 7 3 4 - 1 7 4 7

4월 정례산행
4월의 정례산행은 북한산둘레길일주산행의 제5회차로서그 0 5번 구간‘명상길’, 정릉주차장

에서 평창동 형제봉 입구까지 난이도 상의 2 . 4㎞를 2시간에 걸쳐 걷습니다. 

일시 : 2014년 4월 1 9일 토요일 1 0시 3 0분
장소 :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등산대로입구 주차장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길음역 ③번출구에서 버스 1 4 3번ㆍ1 1 0 8번 타고 정릉 북한산관리공단
입구에서 하차하여 도보 5분 거리
준비물 : 등산복장에간편 이동음료

연락처 : 권병일 총무 : 011-289-1747ㆍ010-7734-1747 

안동권씨요산회

▲요산회의 신년교례회에서권익현 고문이 건배사를 하고 있다

안동권씨요산회

신년교례회와시산제 행사

▲요산회가 인왕산 선바위 뒤편에서 시산제를 올리고 있다

복야공파 판서공계 시조후
1 9세 교위공校尉公(증 이조판
서 휘 곤琨의 3남) 종회가 정
일 1월 첫 일요일인 5일 1 1시
충북 보은읍‘뜰안채가든’식당
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문중
의 연고자인 권복훈權福勳 회
장 이하 3 2인 계파별 대표가
참석하였고 권정대權政大 총
무가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하며 회의를 진행
하였다. 
전국에 5백여 호가 산거하는

교위공의 후손은 주로 충북 보
은과 경북 문경 지역에 세거하
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3개의 주요 안건을 토의, 의결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았다. 
① 예천 개포의 선영산 1 4기

묘소의 개봉축과 조경 및 주차
장 시설 : 수천만 원이 소요될
재정은 독지 후손의 헌성으로
일으키되 부족분은 종회의 기
금을 할애하여 오는 3월 해동
기에 개기하여 시공을 마친다.
문경 산남의 종산은 산판의 수
종을 이익수인 편백 등으로 갱
신하는 사업을 관의 보조를 받
아 추진한다. 
② 2 0 0 4년의 전산대동보에

누락된 종원의 추가 족보수단
을 일제히 독려 수납하여 일괄
입록하며 이를 토대로 계파보
의 발간을 추진한다. 
③ 종원간의 애경사에 빠짐

없이 연락하고 참석하는 체제
를 갖추고 불우한 후세를 문중
차원에서 돕는 장학기금 재원
을 조성한다.  

복야공파 교위(士華)공종회
예천 개포 선영 개봉축과 계파보 발간 결의

안동권씨기로회가 2 0 1 3년 1 2
월 1 0일 1 1시 서울 성북구 정
릉동 기로회 사무실에서 정기
총회를 열었다. 20여 명 회원
이 참석하였고 권정택權貞澤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권병일
權炳日 사무국장이 경과보고
및 회계결산을 보고, 처리하였
다. 
현임원의 임기가 모두 만료

되어 임원개선의 안건이 상정
되고 권영익權寧翼 명예회장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전형의
견을 물은 결과 2년 임기의 차
기 회장으로 권정택 현회장이
만장일치 재선임되었다. 감사
와 고문이 조정 선임되고 부회
장과 사무국장은 다 연임되었

다. 
이날 연임 또는 개선된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회장 : 권정택權貞澤
명예회장 : 권영익權寧翼
고문 : 권병홍權炳洪ㆍ권준

식權俊植ㆍ권우식權虞植
수석부회장 : 권혁찬權赫燦
부회장 : 귄병섭權丙燮ㆍ권

기봉權琪奉ㆍ권태영權泰永ㆍ
권희철權凞哲ㆍ권병순權炳淳
ㆍ권오필權五泌ㆍ권병기權柄
基ㆍ권병환權炳煥ㆍ권오일權
五逸ㆍ권혁채權赫彩ㆍ권순팔
權純八
감사 : 권태환權泰煥ㆍ권오

필權五弼
사무국장 : 권병일權炳逸

<사진ㆍ글 權炳逸>

안동권씨기로회정기총회
權貞澤 회장등 연임

▲기로회의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